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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1세기에 읽는 성경 — 현대 번역본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앞까지 — 광야 40년의 책.




민수기 조망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턱까지 가는 길을 적는다.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한 세대가 통째로 광야에서 사라지고 새 세대가 일어선다. 정탐꾼의 두려움, 고라의 반역, 발람의 예언, 놋뱀,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 — 약속을 향해 걸으면서 만난 사건들이 한 책에 모인다.


1부 · 시내산에서 (1~10장)

인구조사, 진영, 출발 준비



2부 · 광야의 위기 (11~25장)

원망, 정탐, 반역, 40년 형벌



3부 · 새 세대 (26~36장)

두 번째 인구조사, 도피성, 약속의 문턱






민수기 1장 — 광야의 인구조사


시내 광야, 둘째 해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Wilderness of Sinai)의 회막에서 모세(Moses)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 가족별로, 집안별로 — 그 이름 수를 세어라.

3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아론과 함께 군대별로 계수하라.

4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출애굽 후 정확히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완공(첫째 달 초하루)으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 기슭에 있었다.

5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Elizur), 스데울의 아들.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Shelumiel), 수리삿대의 아들.

7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Nahshon), 암미나답의 아들.

8 잇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Nethanel), 수알의 아들.

9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Eliab), 헬론의 아들.

10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Elishama), 암미훗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Gamaliel), 브다술의 아들.

11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Abidan), 기드오니의 아들.

12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Ahiezer), 암미삿대의 아들.

13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Pagiel), 오그란의 아들.

14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Eliasaph), 드우엘의 아들.

15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Ahira), 에난의 아들.

16 이들이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었다. 그 조상 지파의 두령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다.





지파별 집계

17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가족별, 집안별로 20세 이상 남자들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등록했다.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20 르우벤(Reuben)의 자손 — 이스라엘의 맏아들.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 가족별로 등록된 수: 46,500명.

22 시므온(Simeon)의 자손. 등록된 수: 59,300명.

24 갓(Gad)의 자손. 등록된 수: 45,650명.

26 유다(Judah)의 자손. 등록된 수: 74,600명.

28 잇사갈(Issachar)의 자손. 등록된 수: 54,400명.

30 스불론(Zebulun)의 자손. 등록된 수: 57,400명.

32 에브라임(Ephraim) — 요셉의 아들들 중. 등록된 수: 40,500명.

34 므낫세(Manasseh). 등록된 수: 32,200명.

36 베냐민(Benjamin)의 자손. 등록된 수: 35,400명.

38 단(Dan)의 자손. 등록된 수: 62,700명.

40 아셀(Asher)의 자손. 등록된 수: 41,500명.

42 납달리(Naphtali)의 자손. 등록된 수: 53,400명.

이 숫자들을 더하면 603,550명이다. 6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성이 광야에 있었다는 뜻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무리가 된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갈래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2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동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엘레프(eleph)’는 ’천(千)’ 외에 ‘천부장 단위’, 또는 ’가족 집단’이라는 뜻도 갖는다. 이 경우 각 지파의 수치는 훨씬 작아진다 — 예를 들어 르우벤의 “46 엘레프 500”은 46개 천부장 단위에 500명 추가, 즉 수천 명 수준으로 읽힌다. 학계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문은 숫자의 의미보다 계수 행위 자체 —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선언 — 에 무게를 둔다.





레위 지파는 제외

44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계수한 숫자였다.

45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가족별로 계수한 총합이었다.

46 총수는 603,550명.

47 그런데 레위(Levi) 지파는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

4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9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그들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마라.

50 레위인들로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그 속의 모든 것을 맡게 하라. 그들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메고 다니며 성막 주위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

51 성막이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걷어야 하고, 성막이 세워질 때는 레위인들이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5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진영에서,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라.

53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을 지킬 것이다.”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레위 지파는 군사 인구조사에서 빠졌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전쟁에 나가는 대신 —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 군인 명부에 이름이 없는 대신 — 성막 봉사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다음 장 — 60만 군사가 진을 친다. 동서남북, 지파마다 위치가 정해진다. 회막이 한가운데 선다. 이스라엘의 우주가 그 중심을 찾는다.





민수기 2장 —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의 질서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표지, 즉 조상 집안의 깃발을 앞에 놓고 진을 치되 — 회막을 중심으로, 거리를 두고 사방에 진을 쳐라.”

히브리 진영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다시 그 바깥에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네 방위에 배치되었다. 이 동심원 구조는 고대 근동의 왕실 진영 배치를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신학적 선언이다. 왕의 장막이 한가운데 있고, 호위 부대가 그를 둘러싸며, 군대가 외곽을 지킨다.





동쪽 — 유다의 진영

3 동쪽 해 돋는 쪽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이 선다. 부대별로 진을 친다.

유다 지파: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 군사 수는 74,600명.

5 그 옆에 잇사갈 지파: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 그 군사 수는 54,400명.

7 그 옆에 스불론 지파: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그 군사 수는 57,400명.

9 유다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86,400명.

이들이 먼저 출발한다.

유다가 동쪽, 즉 진영의 선두를 맡았다. 훗날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행군 순서에서 이미 유다는 첫자리를 차지했다.





남쪽 — 르우벤의 진영

10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선다.

르우벤 지파: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그 군사 수는 46,500명.

12 그 옆에 시므온 지파: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그 군사 수는 59,300명.

14 그 옆에 갓 지파: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그 군사 수는 45,650명.

16 르우벤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51,450명.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중앙 — 레위 지파

17 그 다음 회막이 레위 지파와 함께 행진한다. 진영이 출발하는 순서와 같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서쪽 — 에브라임의 진영

18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선다.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그 군사 수는 40,500명.

20 그 옆에 므낫세 지파: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그 군사 수는 32,200명.

22 그 옆에 베냐민 지파: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그 군사 수는 35,400명.

24 에브라임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08,100명.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으나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다(창세기 48장). 서쪽 진영을 에브라임이 이끄는 건 그 축복의 연장이었다.





북쪽 — 단의 진영

25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선다.

단 지파: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그 군사 수는 62,700명.

27 그 옆에 아셀 지파: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그 군사 수는 41,500명.

29 그 옆에 납달리 지파: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그 군사 수는 53,400명.

31 단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57,600명.

이들이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깃발을 들고 행진한다.





총수

32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족별로 등록된 숫자였다. 모든 진영의 군사 총수 — 603,550명.

33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했다.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집안 단위로 행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의 모양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회막이 정중앙에,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감싸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을 지켰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이 배치는 — 하나의 신학 지도였다. 거룩이 중심에 있고, 삶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 어디로 이동하든,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다음 장 —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들이다. 이집트의 첫 번째 유월절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셨다. 그 장자들 대신 —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민수기 3장 —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


아론의 아들들

1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렇다.

2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맏이 나답(Nadab), 그 다음 아비후(Abihu), 엘르아살(Eleazar), 이다말(Ithamar).

3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을 위해 위임받은 자들이었다.

4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 시내 광야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소멸되었다. 성막 봉사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죽음이었다. 민수기는 그 사건을 짧게 다시 언급하며 —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었음을 확인한다.





레위 지파를 내어 주어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레위 지파를 불러 아론 제사장 앞에 세워라. 그들이 아론을 섬기게 하라.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 직무를 맡아 성막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8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9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10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보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나는 모든 것 — 모든 장자 — 를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13 처음 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쳤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유월절 밤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출애굽기 12장).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다. 그 살아남은 장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제 그 장자들의 자리를 레위 지파 전체가 넘겨받은 것이다. 한 지파 전체가 장자들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다.





레위 지파 계수

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레위 자손을 그 가족별, 집안별로 계수하라.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하라.”

1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수했다.

17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대로 이렇다: 게르손(Gershon), 고핫(Kohath · ㉸ 크핫), 므라리(Merari).

18 게르손의 아들들: 립니와 시므이.

19 고핫의 아들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

20 므라리의 아들들: 마흘리와 무시.

이것이 가족별 레위 집안들이었다.





게르손 가문

21 게르손에게는 립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이었다.

22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7,500명.

23 게르손 가문은 성막 서편 뒤에 진을 쳤다.

24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25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것: 성막, 장막, 그 덮개, 회막 문의 휘장,

26 뜰의 포장과 성막과 제단 주위 뜰 문의 휘장, 그 줄들 — 이것과 관련된 모든 봉사.





고핫 가문

27 고핫에게는 아므람 가문, 이스할 가문, 헤브론 가문, 웃시엘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고핫 가문들이었다.

28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8,600명.

이들이 성소를 담당했다.

29 고핫 자손의 가문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쳤다.

30 고핫 가문들의 지도자는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31 그들이 담당하는 것: 궤,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휘장 —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

32 레위인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 제사장이었다. 그가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므라리 가문

33 므라리에게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이었다.

34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6,200명.

35 므라리 가문들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그들은 성막 북편에 진을 쳤다.

36 므라리 자손이 맡은 것: 성막의 판자들, 그 가로대, 기둥들, 받침들, 그 모든 기구들,

37 뜰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 말뚝들, 줄들.





동편 — 모세와 아론

38 성막 앞 동편, 즉 회막 앞 해 돋는 쪽에 진을 친 것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성소의 직무를 맡았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39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계수한 레위인 전체 — 가문별, 한 달 이상 된 남자 — 는 22,000명.





장자와 레위인의 교환

4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달 이상 된 장자를 다 계수하여 그 이름 수를 파악하라.

4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 중 처음 난 것 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42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계수했다.

43 한 달 이상 된 장자 남자의 수: 22,273명.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 대신으로, 레위인들의 가축을 그들의 가축 대신으로 취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46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 더 많다. 그 초과분의 속전으로

47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5세겔씩 거두어라.

48 그 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초과분 속전을 받는 것이다.”

49 모세가 레위인들로 대신하고 남은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다.

50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겔로 1,365세겔.

51 모세가 그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22,000명의 레위인과 22,273명의 장자. 273명의 차이가 생겼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했다 — 한 사람당 5세겔. 숫자가 맞지 않으면 돈으로 메운다. 하나님은 이 교환을 회계적으로도 완결지었다. 장자 하나도 빠짐없이 레위인 또는 돈으로 대속되었다.



다음 장 —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성막을 이동할 때 각각 무엇을 운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고핫이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는다. 그러나 그 기구들을 직접 볼 수는 없다. 먼저 아론이 들어가 천으로 덮은 다음이라야 — 고핫 사람들이 들 수 있었다.





민수기 4장 — 각자의 짐


고핫 가문의 직무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따로 계수하라. 가문별, 집안별로.

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4 이것이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 —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5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가리는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6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고 채를 꿰어야 한다.

7 진설병상 위에는 청색 천을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 부어 드리는 잔들을 놓고 — 항상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홍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9 등잔대와 그 등잔들, 부집게, 불똥 그릇, 기름 그릇들 — 이 모든 기름 기구들을 청색 천으로 덮고,

10 그것들과 기구들을 해달 가죽으로 싸서 들것에 실어야 한다.

11 금 제단 위에는 청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12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청색 천으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실어야 한다.

13 재를 쳐낸 뒤 제단 위에 자색 천을 펴고,

14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 불 냄비,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해달 가죽을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가장 거룩한 기구들은 고핫 가문이 운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 천으로 덮고 나서야 — 고핫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었다. 거룩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층위가 있었다. 직접 보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었다.

15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성소 기구 덮기를 마쳤을 때, 진이 출발한다. 그 후에야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멜 것들이다.

16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책임질 것은 — 등잔의 기름, 분향 향료, 항상 드리는 소제물, 기름 붓는 기름, 성막 전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그 기구들이다.”





아론의 책임

17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8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19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살고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자 자기 일과 멜 것을 지정해 주어라.

20 그들은 성물을 보려고 순간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죽게 된다.”

고핫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는 엄중했다. 성물을 덮기 전에 들어오면 죽는다. 거룩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특권의 박탈이 아니라 — 생명을 위한 경계였다. 거룩은 준비 없이 접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르손 가문의 직무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 “게르손 자손도 계수하라. 가문별, 집안별로.

2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기 위해 봉사하러 들어갈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24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의 봉사 — 그들이 메고 봉사할 것들이다.

25 성막의 포장들, 회막, 그 덮개, 그 위 해달 가죽 덮개, 회막 문의 휘장,

26 뜰의 포장,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 문의 휘장, 줄들, 그것들에 관련된 봉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 이것들을 메고 봉사한다.

27 게르손 자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에 따라 — 멜 것과 봉사할 것을 모두 그들의 지시대로 해야 한다.

28 이것이 회막에서의 게르손 가문의 봉사다. 그들의 감독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





므라리 가문의 직무

29 “므라리 자손도 가문별, 집안별로 계수하라.

30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기 위해 봉사할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31 이것이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멜 것들이다 — 성막 판자들, 가로대, 기둥들, 받침들,

32 뜰 주위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줄들, 모든 기구들과 그것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 각 사람이 멜 기구들을 이름별로 정해 주어라.

33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이 회막에서 할 봉사의 전부다. 감독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

게르손은 천막 천과 휘장을 — 므라리는 판자와 기둥을 — 고핫은 기구들을 맡았다. 무겁고 단단한 짐은 므라리가, 부드럽고 큰 천들은 게르손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은 고핫이. 성막이 이동할 때, 이 세 가문이 각자의 짐을 들고 함께 움직였다. 하나도 빠질 수 없었다.





인원 집계

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을 가문별, 집안별로 계수했다.

35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36 가문별 집계 — 2,750명.

37 이것이 고핫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다.

38 게르손 자손, 가문별, 집안별 계수.

39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40 가문별, 집안별 집계 — 2,630명.

41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42 므라리 자손의 가문들, 가문별, 집안별 계수.

4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44 가문별 집계 — 3,200명.

45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수한 레위인 전체 — 가문별, 집안별.

47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의 봉사와 이동 관련 봉사를 할 모든 사람.

48 계수된 총수: 8,580명.

49 여호와의 명을 따라 아론을 통해 각자 맡은 봉사와 멜 것이 정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수되었다.

8,580명. 30세부터 50세까지의 봉사 인원이었다. 너무 어리지도, 너무 나이 들지도 않은 — 체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인원이었다. 성막 이동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격과 훈련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집을 옮기는 일은 — 그만큼의 준비를 요구했다.



다음 장 — 성막이 완성되고 진영 배치가 끝난 뒤, 공동체 내부의 정결 규정이 시작된다.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의식 —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민수기 5장 — 진영의 정결


진영 밖으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나병 환자든, 유출병 있는 자든, 시체로 부정해진 자든 — 남자든 여자든 —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3 남자든 여자든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진영은 순수해야 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다. 부정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 형벌이 아니라 보호였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당사자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정(unclean)’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의례적 상태였다. 일정 기간 후 회복 절차를 거치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잘못의 배상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든 —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러 그 사람이 죄책을 졌다면,

7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8 만약 그 사람에게 피해를 돌려받을 친척이 없으면, 그 배상은 여호와께, 즉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속죄의 숫양 외에 추가로.

9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도 — 제사장에게 속한다.

10 각자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그의 것이다. 사람이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죽어 상속자도 없을 때 —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법은 그 공백을 채운다. 갚을 사람이 없더라도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죄책을 미해결로 둘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

13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을 피했고 숨겨졌으며, 아내가 더럽혀졌으나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다면 —

14 질투심이 남편에게 임하여 아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 의심이 된다면.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질투심이 임한다면 —

15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되, 거기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의 소제이기 때문이다 — 잘못을 기억케 하는 기억의 소제다.

16 제사장은 여자를 데려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서 먼지를 집어 그 물에 넣어야 한다.

18 제사장이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풀고, 의심의 기억 소제인 그 기억의 소제를 여자 손 위에 놓아야 한다. 저주의 쓴물은 제사장의 손에.

19 제사장이 여자에게 맹세시켜 말할 것이다. ’만약 아무도 당신과 동침하지 않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 이 저주의 쓴물의 해로움에서 벗어나라.

20 그러나 만약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더럽혀졌다면 —’

21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키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 여호와께서 당신의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배를 부어오르게 하실 것이다.

22 이 저주의 물이 당신 배에 들어가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 말할 것이다.

23 제사장이 이 저주들을 책에 써서 쓴물에 씻어 넣고,

24 그 저주의 쓴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저주의 물이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가 쓰게 될 것이다.

25 제사장이 여자 손에서 의심의 소제를 받아 여호와 앞에서 흔든 뒤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26 제사장이 소제의 한 줌을 기념물로 집어 제단에서 불살라라.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27 여자가 더럽혀졌고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면 — 저주의 물이 들어가 쓰게 될 것이다. 그녀의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 여자는 백성 중에 저주가 될 것이다.

28 그러나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의심의 법이다 — 아내가 남편 외의 남자에게로 가서 더럽혀진 경우,

30 또는 아내에게 질투심이 임하여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제사장이 이 모든 법대로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울 것이다.

31 그 남편은 죄를 면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의식은 ’쓴물 의례(ordeal of bitter water)’라고 불린다. 고대 근동에서 증거 없는 사건을 판결하는 신성 심판 방식의 일종이다. 메소포타미아 법전(함무라비 법전 132조 등)에도 유사한 강물 심판이 있다. 다만 성경의 의례는 폭력적 처형이 아니라 —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본문을 두고 현대의 해석은 갈린다. 여성만 이 의례에 처해지는 비대칭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동시에, 이 의례가 실제로 여성을 보호했다는 해석도 있다 — 증인 없는 의심 상황에서 남편의 일방적 판단 대신 신성한 절차가 개입함으로써, 무죄한 여성이 즉결 처형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본문은 판단을 독자에게 남긴다.



다음 장 — 나실인(Nazirite) 서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축복 기도가 나온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등장한다.





민수기 6장 —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나실인 서원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Nazirite, ‘구별된 자’)의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려 할 때는,

3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한다. 포도주의 식초도, 독주의 식초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된다. 생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4 나실인으로 지내는 모든 날 동안 —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씨앗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5 나실인 서원의 모든 날 동안, 삭도가 그 머리에 닿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친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다. 그 머리털을 기르게 두어야 한다.

6 여호와께 자신을 바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7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어도, 그로 인하여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 하나님께 바쳐진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8 나실인으로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나실인(Nazirite)은 히브리어 ‘나지르(nazir)’에서 왔다. ’구별하다’, ’헌신하다’는 뜻이다. 나실인은 특별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세 가지를 삼갔다 — 포도 관련 음식, 머리카락 자르기, 시체 접촉. 이 세 가지는 각각 절제(포도주), 헌신의 표시(머리카락), 의례적 순수(시체 부정)를 상징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나실인과 연결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한다.

나실인 서원은 제사장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 누구나 — 남자든 여자든 —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싶을 때,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거룩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실인의 부정과 회복

9 “누군가 나실인 옆에서 갑자기 죽어 그의 머리를 더럽히면 — 정결케 되는 날인 7일째 되는 날에 그 머리를 밀어야 한다.

10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막 문의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1 제사장은 하나로는 속죄제를, 하나로는 번제를 드릴 것이다. 시체로 말미암아 범한 죄를 위해 속죄를 받아라. 그 날에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여야 한다.

12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나실인의 날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 부정으로 더럽혀진 날들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속건제로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한다.”





서원 기간의 마무리

13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채웠을 때의 규정이다. 그는 회막 문으로 데려와야 한다.

14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속죄제로 1년 된 흠 없는 암양 한 마리, 화목제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15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에 따른 소제와 전제도.

16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다.

17 화목제로 그 숫양을 여호와께 드리되, 무교병 광주리와 함께. 소제와 전제도 함께.

18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 머리 — 즉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머리 — 를 밀어야 한다.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불 아래 놓아야 한다.

19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앞다리, 광주리에서 무교 과자 하나, 무교 전병 하나를 집어 머리를 민 나실인의 손 위에 놓을 것이다.

20 제사장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릴 것이다. 이것은 흔든 가슴과 들어 드린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거룩한 몫이다. 그 후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서원을 마칠 때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 헌신의 기간이 끝났다는 상징이었다. 자른 머리카락을 화목제 불에 넣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자란 거룩한 표시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다. 그 기간 동안 자란 것은 — 자기 것이 아니었다.

21 “이것이 서원한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다. 나실인으로서 드리는 예물 외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 자기 서원에 따라 드릴 것이다. 자기 구별한 서원에 따라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라: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세 문장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암송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 모두가 이 기도를 안다. 히브리어로는 운율이 있는 시다 — 3행으로, 각 행은 3·5·7 단어로 점점 늘어나며, 축복도 점층된다. 지켜 주심에서, 은혜로움으로, 평강으로.

1979년 예루살렘 케텝 힌놈(Ketef Hinnom) 발굴에서 고고학자들이 소형 은두루마리 두 개를 발견했다. BC 7세기 — 바빌론 유배 직전의 것이었다. 그 두루마리 안에 새겨진 글이 이 기도였다. 숫자 6장 24~26절. 성경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이다. 3000년 전 사람들이 목에 걸거나 문간에 달아두었던 — 그 기도가 지금도 읽힌다.

세 행의 구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 물질적·물리적 보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 관계적 따뜻함,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향하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 샬롬(Shalom). 전쟁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이 세 겹의 축복이 —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선포되었다.



다음 장 — 성막이 완성된 날, 12지파 지도자들이 봉헌 예물을 가져온다. 12일에 걸쳐, 지파마다 동일한 예물을. 가장 긴 장 중 하나다 — 반복이지만 반복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불렸다.





민수기 7장 — 12일의 봉헌


성막 완공의 날

1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이었다.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계수된 자들의 두령들이 — 예물을 드렸다.

3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 — 지도자 두 명당 수레 하나씩, 한 명당 소 한 마리씩. 그들이 성막 앞에 그것들을 드렸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라. 회막에서의 봉사에 쓰도록.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봉사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6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7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 그들의 봉사에 따라.

8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 그들의 봉사에 따라.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9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성소의 봉사는 어깨로 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판자와 기둥을 나르는 므라리는 수레가 더 많이 필요했다. 거룩한 기구들을 담당하는 고핫은 수레를 쓸 수 없었다 — 그 기구들은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야 했다.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다. 봉사의 성격에 맞는 방식이 있었다.





첫째 날 — 유다 지파

10 제단의 봉헌일에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한 지도자씩, 하루에 한 지도자씩 제단의 예물을 드리게 하라.”

12 첫째 날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 지도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Nahshon).

13 그의 예물: 성소 세겔로 130세겔짜리 은 대접 하나, 70세겔짜리 은 주발 하나 — 둘 다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소제물로 가득 담아.

14 10세겔짜리 금 숟가락 하나 — 향으로 가득.

15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숫양 하나, 1년 된 수양 하나.

16 속죄제물로 숫염소 하나.

17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수양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이 동일한 예물 목록이 12번 반복된다. 12명의 지도자, 12일. 긴 반복이다. 그러나 각각 이름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다. 반복 속에 개별성이 있다. 아무도 생략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지파도, 가장 마지막 날도 —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날 — 잇사갈 지파

18 둘째 날에는 잇사갈 지파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Nethanel).

예물은 나손의 것과 동일했다.





셋째 날 — 스불론 지파

24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Eliab).

예물은 동일.





넷째 날 — 르우벤 지파

30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Elizur).

예물은 동일.





다섯째 날 — 시므온 지파

36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Shelumiel).

예물은 동일.





여섯째 날 — 갓 지파

42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Eliasaph).

예물은 동일.





일곱째 날 — 에브라임 지파

48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Elishama).

예물은 동일.





여덟째 날 — 므낫세 지파

54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Gamaliel).

예물은 동일.





아홉째 날 — 베냐민 지파

60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Abidan).

예물은 동일.





열째 날 — 단 지파

66 열째 날에는 단 지파 지도자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Ahiezer).

예물은 동일.





열한째 날 — 아셀 지파

72 열한째 날에는 아셀 지파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Pagiel).

예물은 동일.





열두째 날 — 납달리 지파

78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Ahira).

예물은 동일.





봉헌 총계

84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 예물의 합계:

은 대접 12개, 은 주발 12개, 금 숟가락 12개.

85 각 은 대접 130세겔, 각 은 주발 70세겔 — 은 기구 전체 합계: 성소 세겔로 2,400세겔.

86 향으로 가득한 금 숟가락 12개 — 성소 세겔로 각 10세겔 — 금 숟가락 합계: 120세겔.

87 번제물 총합: 수송아지 12마리, 숫양 12마리, 1년 된 수양 12마리, 소제와 함께. 속죄제물 숫염소 12마리.

88 화목제물 총합: 소 24마리, 숫양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수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봉헌이었다.





회막에서 들리는 목소리

89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러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증거궤 위 속죄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운데 하나다(89절). 그러나 마지막 한 절이 모든 것을 다시 정렬시킨다. 12일 동안의 봉헌, 수백 마리의 짐승, 수천 세겔의 은과 금 —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모세는 홀로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 목소리를 듣는다. 모든 의례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물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 이었다.



다음 장 — 등잔 설치와 레위인들의 정결 위임 의식. 아론이 등잔을 정면으로 향하여 불을 켠다. 레위인들 위에 손을 얹는 이스라엘 자손. 이미 구별된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는 의식이 반복된다.





민수기 8장 — 빛을 향하여


등잔 불을 켜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에게 말하라. ‘등잔에 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여라.’”

3 아론이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대 앞을 향하여 등잔에 불을 켰다.

4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다 —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밑받침에서 꽃 장식까지 전부 금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 그대로였다.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 등잔들이 등잔대 정면을 향해 불을 켜야 했다. 빛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인다. 무엇을 향해 빛을 비출지가 중요했다. 성막 안의 빛은 —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향해 조준되었다.





레위인의 정결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 이렇게 하라 —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온몸의 털을 밀게 하고, 옷을 빨게 하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8 수송아지 한 마리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속죄제물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도.

9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10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데려오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위에 손을 얹을 것이다.

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봉사다.

12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 위에 손을 얹을 것이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들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13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려라.

14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15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위에 손을 얹는다” — 손을 얹는 행위는 동일시와 위임의 표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백성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16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에게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 — 모든 처음 나는 것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7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나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치던 날에, 나는 그들을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8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였다.

19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속죄케 하였다.”





모세가 행하다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21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 아론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다.

22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회막에 들어가 봉사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봉사 연령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세 이상은 회막 봉사의 일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다.

25 그러나 50세가 되면 봉사에서 물러나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26 그는 회막에서 형제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봉사는 하지 않는다. 너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 이렇게 정하라.”

4장에서는 30세로, 여기서는 25세로 시작점이 다르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25세부터 견습 기간으로 봉사를 배우고, 30세가 되면 정식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50세에 현역에서 물러나도 보조 역할은 계속할 수 있었다. 노인을 강제로 쉬게 하면서도, 경험자의 지혜는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다음 장 —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 규정이 생긴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식이 설명된다 —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 구름이 머물면 멈춘다. 이스라엘의 행군은 시간표가 아니라 구름이 결정했다.





민수기 9장 — 구름이 머무는 곳에


두 번째 유월절

1 이집트를 떠난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정한 시간에 지키게 하라.

3 이 달 14일 저녁, 정한 시간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야 한다.”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5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저녁,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이집트 탈출 1주년이었다.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 이 해에 유월절이 기록된 것은 단 두 번뿐이다 —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출 12장)와 여기. 이후 가나안 입성 때까지 유월절 기록은 없다. 광야 40년간의 유월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부정한 사람을 위한 보완 규정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왔다.

7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8 모세가 대답했다.

“잠깐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관해 무엇이라 명하실지 들어보겠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체로 인해 부정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 그는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다. 14일 저녁에 —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11 그러나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뼈 하나도 꺾지 마라.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12 그러나 깨끗하고 여행 중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한 시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질 것이다.

13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면, 유월절의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동일한 규례다 — 거류민에게든 본토민에게든.”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완 규정’이다. 규정이 불가능한 상황 — 시체로 부정해진 것 —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세는 즉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달 유예를 허용하셨다. 규칙은 있지만, 예외적 상황을 위한 여지도 있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15 성막이 세워지던 날, 구름이 성막 — 증거의 장막 — 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위에 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16 항상 그랬다. 낮에는 구름이 덮고, 밤에는 불처럼 빛났다.

17 구름이 장막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났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18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진을 치고 있었다.

19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 때는 —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20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을 때는 —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다.

21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 아침에 올라가면 — 그들이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올라가면 — 그들이 길을 떠났다.

22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고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올라가면 — 길을 떠났다.

23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다. 여호와의 명에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을 지켰다.

구름의 지배는 절대적이었다.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한 —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이 올라가면 — 지체 없이 움직였다.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표가 없었다. 여행 일정이 없었다. 오직 구름만이 결정했다.

광야 생활은 매일의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었다. 짐을 풀었다 싸기를 반복했다. 1년 만에 출발할 수도,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었다. 이 불확실성이 곧 순종의 연습이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



다음 장 — 은나팔 두 개가 만들어진다. 출발 신호, 경보 신호, 절기 신호로 쓰인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시내산을 떠난다. 출애굽 후 거의 1년을 머물렀던 그 산에서 — 떠나는 날이 온다.





민수기 10장 — 시내산을 떠나는 날


은나팔 두 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 두들겨서 만들어라.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이 출발하는 신호로 써라.

3 두 나팔을 다 불면 — 온 회중이 회막 문으로 모여야 한다.

4 하나만 불면 — 이스라엘 천부장들, 지파 지도자들만 모여야 한다.

5 나팔을 길게 불면 — 동쪽 진영이 출발한다.

6 두 번째로 길게 불면 — 남쪽 진영이 출발한다. 출발 신호로 길게 부는 것이다.

7 그러나 회중을 모을 때는 길게 불지 않는다 — 짧게 분다.

8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 모든 세대의 영원한 규례다.

9 너희가 전쟁에 나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와 맞서게 될 때 —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원수에게서 구원받을 것이다.

10 너희의 기쁜 날에도, 정한 절기에도, 월삭에도 —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기억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팔은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 하나는 신호 — 출발·정지·소집·경보. 하나는 예배 —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악기가 전쟁에서도, 예배에서도 울렸다. 군사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다.





시내산을 떠나다

11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올라갔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행진했다. 구름이 바란 광야(Wilderness of Paran)에 내려앉았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 —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을 떠난 날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산,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던 그 산, 성막 설계도가 주어지던 그 산을 — 그들은 등 뒤에 두었다. 앞에는 광야가 있었다.

13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었다.

14 먼저 유다 자손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유다 지파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15 잇사갈 지파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

16 스불론 지파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17 성막이 걷혔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18 그 다음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르우벤 지파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19 시므온 지파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20 갓 지파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21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 정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야 했다.

22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23 므낫세 지파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24 베냐민 지파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25 마지막으로 단 자손 진영의 깃발이 모든 진영의 후위대로 부대별로 출발했다. 단 지파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26 아셀 지파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27 납달리 지파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28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는 순서였다. 부대별로.





모세와 호밥

29 모세가 장인 미디안(Midian)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Hobab)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30 호밥이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31 모세가 말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32 우리와 함께 가시면 —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 보인다(사사기 4:11). 모세가 그에게 광야 안내자 역할을 부탁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 인간 안내자를 구했다. 기도와 함께 지식을 사용했다. 영적 인도와 현실적 지식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았다.





출발의 기도

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했다. 사흘 길을 행진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 동안 앞서 가며 쉴 곳을 찾았다.

34 그들이 진영을 출발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35 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6 궤가 내려앉을 때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수만 백성에게로.”

이 두 문장은 고대 전쟁 시가의 편린이다. 궤가 앞서 간다는 것 —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신학이다. 이스라엘은 뒤따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지 않으신다면,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광야 행군의 방식이었다.



다음 장 —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불평이 시작된다. 불, 메추라기, 원망, 죽음. 광야가 본색을 드러낸다.





민수기 11장 — 고기가 먹고 싶다


다베라의 불

1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무엇에 대해 불평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냥 — 악한 것을 불평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분노가 타올랐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일어나 진영 끝에서 불길에 휩쓸렸다.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불이 꺼졌다.

3 그 곳 이름을 다베라(Taberah, ‘불타는 곳’)라 불렀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타올랐기 때문이었다.

1절은 짧고 날카롭다. 무슨 불평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유보다 결과가 앞에 온다. 불평 → 하나님의 분노 → 불 → 죽음.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 만에 — 이미 불평이 시작되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

4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들어온 잡다한 무리가 고기를 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

“고기가 먹고 싶다!”

5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걸 기억한다 —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6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7 만나는 고수 씨앗 같았고 그 모양은 진주 같았다.

8 백성이 돌아다니며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 냄비에 삶거나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다” —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공짜 생선과 채소를 기억하지만, 채찍과 진흙 벽돌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은 선택한다. 고통은 지우고 편의만 남긴다. 탈출에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모세의 절망

10 모세는 온 가족이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다.

모세도 힘들었다.

11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왜 이 종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의 눈에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왜 저에게 지우십니까?

12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했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네 품에 안아라, 유모가 젖먹이를 안듯’이라고 하십니까 —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저는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이 제게 울부짖습니다 —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먹게 해다오’!

14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15 정말로 제게 이렇게 하실 거라면 —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 이 고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다. 지도자의 우아한 청원이 아니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말이 나왔다.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했다(왕상 19:4). 요나도(욘 4:3). 이들의 공통점 — 극도로 소진된 상태다. 성경은 이 절규를 죄로 기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 실질적 도움을 주셨다.





70명의 장로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모아라 — 네가 백성의 장로와 감독관으로 아는 사람들을.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 거기에 세워라.

17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네게 있는 영을 나누어 그들에게 두겠다. 그들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질 것이다.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18 백성에게는 말하라 — ’내일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울었기 때문이다 — 이집트에서 잘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울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이다.

19 하루이틀이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스무 날도 아니다.

20 한 달 동안, 코에서 나올 때까지, 메스껍게 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앞에서 울며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왜 나왔느냐고 했기 때문이다.’”

21 모세가 말씀드렸다.

“여기 제 주위에 있는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2 그들에게 충분하려면 양 떼와 소 떼를 다 잡아야 합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아야 합니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모세의 산술은 맞았다. 60만 명을 한 달 먹일 고기 —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수치가 아니었다. “내 손이 짧으냐?” 가능성의 한계를 다시 설정하는 대답이었다.





70 장로와 영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그리고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 주위에 세웠다.

25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있는 영을 나누어 70명의 장로들에게 두셨다.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 그들이 예언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

26 그런데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엘닷(Eldad), 다른 한 명은 메닷(Medad). 그들도 명단에 있었지만,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다. 진영에 있었는데 —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들도 진영 안에서 예언했다.

27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보고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8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가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세의 수행자였다.

“모세 내 주여, 막아주십시오!”

29 모세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에게 그 영을 주신다면.”

여호수아의 반응은 충성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충성심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예언자이길 바란다”고 했다. 영의 독점을 원하지 않았다. 지도자의 권위가 희석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 모세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메추라기

31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진영 위로, 진영 주위 사방으로, 약 하루 걷는 거리만큼, 땅 위에서 약 두 규빗 높이쯤 — 메추라기가 뒤덮었다.

32 백성이 그날 하루 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 날까지 일어나 메추라기를 모았다.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이었다.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널어놓았다.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었다 — 씹기도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백성에게 타올랐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34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Kibroth-hattaavah, ‘탐욕의 무덤’)라 불렀다. 고기를 탐한 자들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었다.

메추라기가 왔다. 실제로 메추라기(Coturnix coturnix)는 봄철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다. 이 이동 경로가 시나이 반도와 교차한다. 철새가 지쳐 떨어지는 현상은 기록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타이밍과 규모는 — 자연 현상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들은 먹기도 전에 죽었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메추라기를 다량 섭취하면 코티르니즘(coturnism)이라는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 메추라기가 독성 식물의 씨앗을 먹을 때 독성이 축적된다. 그러나 본문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한다. ‘탐욕의 무덤’ — 욕망이 닿는 곳에 죽음이 있었다.



35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백성이 하세롯(Hazeroth)으로 이동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다음 장 — 하세롯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비방이 일어난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해 말을 꺼낸다. 이집트 여인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민수기 12장 — 미리암의 흰 살결


구스 여인

1 미리암(Miriam · ㉸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구스(Cush)’는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 동북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구스’가 미디안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 — 이 경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므로, 그 딸 십보라를 가리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 본문은 아내 문제가 표면적 이유였음을 암시한다. 진짜 문제는 다음 절에 나온다.

2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구스 여인은 핑계였다. 진짜 문제는 권위였다.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예언자가 아니냐?”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고(출 15:20),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 그들에게 자기 권위가 있었다. 그런데 모세가 유일한 중재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여호와의 개입

3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 —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이 한 문장이 가장 이례적이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 “가장 ~한”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쓸 수 없다. 편집자의 삽입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다.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셋이 나왔다.

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셨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둘이 앞으로 나왔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에서 그와 말한다.

7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하다.

8 내가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명확하게 말한다 —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꺼리지 않느냐?”

9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미리암의 나병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

그리고 미리암을 보니 — 나병이 들어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다. 나병이었다.

11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범죄한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12 그를 — 살이 반쯤 썩은 채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죽은 아이 같은 꼴로 두지 마십시오.”

아론의 말에서 공포가 느껴진다. “살이 반쯤 썩은” — 나병의 극한 이미지다. 아론은 제사장이다. 그가 가장 잘 아는 것 —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누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13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부디 그를 고쳐 주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게 하라. 그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15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다.

16 그 후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론은 형벌을 면했다.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 왜 아론은 벌을 받지 않았는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나병에 걸리면 성막 봉사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또는 미리암이 이 비방의 주도자였다는 해석도 있다 — 원문에서 “그들이 말했다”는 동사의 주어가 여성 단수 형태를 쓰기 때문이다.

모세의 반응은 단순하고 짧았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길지도 않았다. “하나님이여, 부디 그를 고쳐 주소서” — 여섯 단어. 온유한 사람이 하는 기도였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 — 60만 명의 행군이 멈추었다. 아무도 미리암을 두고 떠나지 않았다. 7일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공동체는 한 사람을 기다렸다.



다음 장 —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된다. 40일간 가나안을 살핀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충돌한다. 그 충돌이 40년을 결정한다.





민수기 13장 — 12명이 본 것


정탐꾼을 보내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각 조상 지파에서 한 명씩 — 지도자들 중에서.”

3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 중 우두머리들이었다.

4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르우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Shammua).

5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Shaphat).

6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Caleb · ㉸ 칼렙).

7 잇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Igal).

8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Hoshea) — 이 사람이 훗날의 여호수아다.

9 베냐민 지파에서 라부의 아들 발디(Palti).

10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Gaddiel).

11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Gaddi).

12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Ammiel).

13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둘(Sethur).

14 납달리 지파에서 웝시의 아들 나비(Nahbi).

15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그우엘(Geuel).

16 이들이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Joshua)라 불렀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행위였다. ’호세아(Hoshea)’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Yehoshua)’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해진 것이다. 이 이름이 훗날 그리스어로 ’예수(Iēsous)’가 된다.





탐지 명령

17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면서 말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산지로 올라가라.

18 그 땅이 어떤지 — 거기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라.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진을 치는 곳인지 요새인지 살펴라.

20 땅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담대하여라.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40일의 탐지

21 그들이 올라가 신 광야(Wilderness of Zin)에서 르홉(Rehob), 즉 하맛(Hamath) 어귀까지 땅을 살폈다.

22 그들이 네겝을 지나 헤브론(Hebron)까지 왔다. 거기에는 아히만(Ahiman), 세새(Sheshai), 달매(Talmai) — 아낙 자손(Anakim)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지어진 곳이었다.

아낙 자손 — 성경에서 거인족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다. ‘아낙(Anak)’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후대에 ’르바임(Rephaim)’, ‘삼숨민(Zamzummim)’ 등 여러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들이 실제로 특별히 거대했는지, 아니면 적에 대한 과장인지 — 학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23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Valley of Eshcol)에 이르러 거기서 한 가지 포도송이를 잘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자른 포도송이로 인하여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

25 그들이 40일 만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두 가지 보고

26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바란 광야 가데스(Kadesh)에서.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27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갔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과일입니다.

28 그런데 —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9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에 삽니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가에 삽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퍼뜨렸다.

“우리가 가서 살핀 그 땅은 —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33 거기서 거인을 보았습니다 — 아낙의 후손인 네피림을.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 좋은 땅이라 했다가, 삼키는 땅이라 했다. 모순이지만 — 두려움은 그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사실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말했다.

“우리 눈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다” — 자기 인식의 축소. 실제 크기가 아니라 심리적 크기다. 두려움이 사람을 작게 만든다.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땅, 같은 적, 다른 결론 — 차이는 시야에 있었다.



다음 장 — 밤새 온 회중이 울었다.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홀로 서서 외쳤다.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셨다 — 40년. 이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 40년의 선고


밤새 통곡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밤에 백성이 통곡했다.

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다.

온 회중이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서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4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두려움이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 노예로. 죽임당하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두려움이 가장 나쁜 기억까지 지워버렸다.





갈렙과 여호수아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 그 땅을 탐지했던 자들 중 두 명 — 이 자기 옷을 찢었다.

7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 매우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막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분노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냐?

12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치고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13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중에서 데려오셨습니다.

14 이집트인들이 이 땅 거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 여호와가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보이신다는 것을,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신다는 것을 —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죽이신다면 — 주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나라들이 말할 것입니다.

16 ’여호와가 그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멸했다’고.

17 이제 주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1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가 많으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되, 벌 받을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3대와 4대까지 갚는다’고.

19 주의 인자의 크심에 따라,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 이 백성의 죄를 부디 용서하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논리적이었다. 인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 이미 주어진 약속 — 세 가지를 내세웠다.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가 첫 번째 논거였다. 하나님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의 문제였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증거였다.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였다.

21 그러나 —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사실이듯이 —

22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표적들을 보고서도,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은 —

23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반드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자들은 한 명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 내가 그를 그가 갔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40년의 선고

25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가라.”

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7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낼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28 그들에게 말하라 —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29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쓰러질 것이다 — 계수된 자 전체,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체.

30 너희가 거주할 거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에 —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1 그러나 너희 어린아이들 — 너희가 포로가 될 거라고 했던 그들 —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가 싫어했던 그 땅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32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33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이 될 것이다. 너희의 음란함을 지고 다닐 것이다 —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대로 — 40일 — 1일에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35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 악한 회중 — 나를 향해 모인 그 전체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쓰러져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 열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홍해에서(출 14), 마라에서(출 15:24), 신 광야에서(출 16:2), 안식일 위반(출 16:20, 27), 르비딤에서(출 17:2), 금송아지(출 32), 다베라(민 11:1), 기브롯 핫다아와(민 11:4),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 기억은 누적되었다. 인내에도 숫자가 있었다.

40년이 선고되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한다”고 했던 그 40일 —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이 되었다. 두려움의 크기가 형벌의 크기를 결정했다.





정탐꾼들의 죽음

36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사람들 중, 돌아와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그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퍼뜨린 자들이 —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37 악한 보고를 퍼뜨린 그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38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았다 —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늦은 시도

39 모세가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자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40 이른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려 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41 모세가 말했다.

“왜 여호와의 명을 어기려 하느냐?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42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 중에 없기 때문이다.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

43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여호와를 돌이킨 것은 너희였기 때문에 —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44 그러나 그들은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무찔렀다 — 호르마(Hormah)까지.

순종의 타이밍이 있었다. “가라” 할 때 가지 않았다. “가지 마라” 할 때 갔다. 그것은 용감한 믿음이 아니었다 — 죄책감으로 지시를 뒤집으려는 시도였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전진은 전진이 아니었다. 그들은 패배했다.



다음 장 — 광야 생활 중 드려야 할 제사 규정들이 이어진다. 선고 직후 —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지킬 제사법을 주신다. 판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약속도 취소되지 않았다. 언젠가 들어갈 그 땅을 위한 규정이 — 지금 주어졌다.





민수기 15장 — 옷자락의 술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주지에 들어갈 때 —

3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려면, 번제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절기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때:

4 예물을 드리는 자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드려야 한다.

5 번제나 일반 제물에서 양 한 마리에 대해 이렇게 준비하라.

6 숫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힌을 드려라.

7 수송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2분의 1 힌을 드려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다.”

40년 선고 직후에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법이 주어졌다. 이것이 중요하다 — 지금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형벌이 선고된 직후에 — 약속의 땅을 전제한 규정이 이어진다. 소망은 형벌과 함께 존재했다.

14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앞으로 대대에 걸쳐 너희 중에 있는 자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려 할 때는 — 너희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15 회중에게 한 규례다 — 너희에게든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든 동일하다. 영원한 규례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외국인은 같다.

16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한 율법, 한 법도다.”

‘외국인도 동일하다’ — 이 원칙이 두 번 반복된다. 하나님의 규례는 민족을 가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외국인은 동일한 의무를, 동일한 특권을 가졌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22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을 때:

23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하신 날부터, 이후 모든 세대에 걸쳐 —

24 만약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것이라면: 온 회중은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와 전제와 함께, 규례대로, 그리고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부지중이 아니라 —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져야 한다.

31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 구분이 있었다. 부지중의 죄는 제사로 속죄 가능했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하는 죄 — 이것은 공동체 밖으로의 추방이었다. 이것은 형사 책임과 도덕적 의도성에 대한 법의 기초 원칙과도 연결된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33 그를 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

34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야 한다.”

36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짧은 이야기는 불편하다. 나무를 모으는 행위 하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하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는 표시였다(신 5:15). 노예는 쉬지 못한다. 쉼은 자유의 표시였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 그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 시대, 그 공동체의 맥락에서.





옷자락의 술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명하라 — 모든 세대에 걸쳐 옷자락에 술을 달게 하라.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

39 그것이 술이 되어 너희가 볼 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황하지 않도록 — 너희가 그것들을 따라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0 이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술이 찌찌트(tzitzit, 치칫)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기도할 때 두르는 탈릿(tallit, 기도 숄)에 달린 네 개의 술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억을 돕는다. 볼 때마다 —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다.

청색 끈은 특별했다. ’틀렛(tekhelet)’이라 불리는 이 청색은 지중해의 흰수염고둥(Murex trunculus)에서 추출한 염료였다. 매우 귀했다. 그 생산 방법이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가 19세기 말에 재발견되었다. 현재 일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염료로 만든 청색 끈을 찌찌트에 다시 달고 있다.



다음 장 —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땅이 입을 벌린다.





민수기 16장 — 땅이 갈라진 날


고라의 반역

1 레위의 자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Korah · ㉸ 코라)가 다단(Dathan)과 아비람(Abiram) —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 — 과 함께 일어났다. 또 르우벤 자손 벨렛의 아들 온(On)도 함께했다.

2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지도자들, 공회 소속 유명한 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서 말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회중 전체가 거룩합니다 — 그들 모두 안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입니까?”

고라는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의 특권 — 성막 봉사 — 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제사장직을 원했다. 아론의 자리를.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었다 —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후손.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오래된 불만이 있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모인 불만들이 —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로 뭉쳤다.





모세의 반응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5 그리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누가 당신의 것이고 거룩한지, 누가 가까이 올 수 있는지 — 알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실 자를 직접 선택하실 것입니다.

6 이렇게 하십시오 — 고라와 그 무리 전체가 향로를 가져오십시오.

7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레위 자손들이여, 당신들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8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들이여, 들으십시오.

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당신들을 구별하여 당신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 작은 일입니까?

10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레위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직까지 구하는 것입니까?

11 그러므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무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모인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당신들이 그를 향해 원망합니까?”

모세는 고라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레위인이라는 특권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런데 더 높은 것을 원했다. 만족하지 않는 욕망이 — 반역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단과 아비람의 거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13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우리 위에 군주가 되려 하는 것입니까?

14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십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냈다” —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 그 말이 가나안에 쓰이는 말인데도. 절망이 언어를 뒤집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이상화했다.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기억은 이렇게 변했다.

15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향로 시험

16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너와 네 온 무리가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라. 250개의 향로 위에 향을 피워라. 너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라.”

17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놓았다.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18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섰다. 고라도 온 무리를 모아 회막 문 앞에 모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19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0 “이 회중을 내가 순식간에 소멸하겠다.”

21 두 사람이 엎드려 말씀드렸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대적한 무리를 위해 또 기도했다. “한 사람의 죄로 전체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 이것은 14장에서도 했던 기도였다. 지도자가 거부당하고 공격받으면서도 — 그 공격자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땅이 갈라졌다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회중에게 말하라 —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다.

26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것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쓸려가지 않도록.”

27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나와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다 — 아내들과 아들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28 모세가 말했다.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당한다면 —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30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그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살아서 음부로 내려간다면 —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31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 그들 아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 —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고라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33 그들이 살아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들의 것들과 함께. 땅이 그들 위를 덮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34 그들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땅이 우리를 삼킬까 봐!”

35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을 소멸시켰다.

땅이 갈라졌다 —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시내 반도와 요르단 지구대 주변은 지진 활동 지역이다. 그러나 타이밍이 —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 그것이 핵심이었다. 자연 현상이었는지 초자연적 사건이었는지보다, 그 타이밍이 선언의 신뢰성을 결정했다.





향로의 처리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7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라 — 불 가운데서 향로들을 집어내라. 불을 저기 멀리 뿌려라. 향로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38 죄 지은 자들의 향로들 — 그것들을 두들겨 제단 덮개로 만들어라. 그것들이 여호와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39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사른 자들이 드렸던 구리 향로들을 집어서 두들겨 제단 덮개로 만들었다.

40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이 될 것이었다 —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와 분향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의 원망

41 그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다. 땅이 사람들을 삼키고 250명이 불에 탔다. 그 다음 날 — 또 원망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심판을 보고도 — 심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망의 방향을 바꿀 뿐이었다.

42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여들 때, 그들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왔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겠다.”

두 사람이 엎드렸다.

46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서 불을 담고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 여호와에게서 진노가 나왔다 — 재앙이 시작되었다.”

47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이미 재앙이 백성 중에 시작되어 있었다. 그가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48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재앙이 멈추었다.

49 고라 사건 외에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었다.

50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재앙이 멈추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 아론의 자리가 그곳이었다. 중간. 재앙이 번지는 방향을 몸으로 막은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었다. 이 순간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론이 서 있는 곳에서 재앙이 멈추었다.



다음 장 —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회막 안에 하룻밤 놓인다. 다음 날 아침 —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누가 제사장직을 맡아야 하는지 — 살아 있는 증거가 생겼다.





민수기 17장 — 아론의 싹튼 지팡이


열두 지팡이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가져와라 — 조상 집안별로, 각 지도자에게서 한 개씩 — 총 12개. 각자 자기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조상 집안별로 각 지도자에게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4 내가 만나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것들을 두어라.

5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조상 집안별로 각자 지팡이를 주었다 — 총 12개. 아론의 지팡이도 그 중에 있었다.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8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니 —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다. 싹이 났을 뿐 아니라 — 꽃도 피었다. 그리고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었다.

9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들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나왔다. 그들이 보았다.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표징으로 두어라. 그들의 원망 소리를 내 앞에서 끝내라 — 그들이 죽지 않도록.”

11 모세가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몬드(almond, 히브리어 ‘샤케드 שָׁקֵד’)는 이스라엘의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다. 1월 말에서 2월에 다른 모든 나무보다 먼저 핀다. 히브리어에서 ’샤케드’는 ’깨어 있는 것, 지켜보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잘린 지팡이에서 — 그것도 하룻밤 만에 —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 제사장직은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증거였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1장 11~12절과 연결된다. 예레미야가 환상에서 “아몬드 나무 가지(샤케드)”를 보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지켜본다(쇼케드)”고 하신다. 같은 단어 뿌리에서 두 이야기가 만난다 —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에서 생명이 싹튼다.





이스라엘의 두려움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멸망하겠습니다. 다 멸망하겠습니다.

13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제 반역이 아니라 공포였다. 고라의 반역 — 땅이 갈라진 것, 아론의 지팡이 — 이 모든 것 뒤에 남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우리가 다 죽습니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장에서 주어진다 — 레위인들이 있다. 그들이 중간에서 그 위험을 감당한다.



다음 장 —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다시 정의된다. 그들이 받는 분깃도 정해진다. 땅이 없는 대신 — 십일조가 그들의 몫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신, 그들이 가까이 간다. 그들이 위험을 감당한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





민수기 18장 — 땅 대신 십일조


성소의 죄책을 지는 자들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조상 집안이 성소와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이 제사장직과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2 네 형제 레위 지파도 함께 데려오라 — 네 조상 지파를. 그들이 너와 함께해야 한다.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도 봉사할 것이다.

3 그들이 네게 맡겨진 것들과 장막 전체의 직무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 그들도 죽고 너희도 죽지 않도록.

4 그들이 너와 함께 회막의 모든 봉사를 위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5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지켜라 —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6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내가 직접 데려왔다.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로 너희에게 주었다. 회막에서의 봉사를 위해.

7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쪽의 모든 일에 관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직무를 선물로 주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론에게 주어진 특권과 함께 — 그에 따른 위험도 명시되었다. “성소와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죄책을 자기 몸으로 받아낸다는 뜻이었다.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다. 아니, 특권이었기 때문에 짐이었다.





제사장의 몫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게 드려진 예물들을 네게 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거룩한 것 — 그것들을 기름 부음의 몫으로, 영원한 규례로 너와 네 아들들에게 주었다.

9 불사르지 않는 거룩한 것들 중 네 것이 될 것이 이것이다 —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내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 그것들은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0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먹어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11 이것도 네 것이다 — 이스라엘 자손의 드려지는 예물들 중 흔들어 드리는 예물들.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영원한 규례로 주었다. 집에서 정결한 모든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 기름의 처음 익은 것 — 최선의 것, 포도즙의 최선, 곡물의 최선 — 그것들을 내게 드리는 처음 것들을 네게 주었다.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집에서 정결한 모든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4 이스라엘 중에서 금지된 것은 모두 네 것이다.

15 모든 육체 중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 난 것 — 사람이든 짐승이든 — 은 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처음 난 자는 속전을 받아 되돌려 보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속전을 받아 되돌려 보내야 한다.

16 1개월 이상 된 것에 대해 속전을 받아라. 성소 세겔로 5세겔 — 20게라가 1세겔이다.

17 그러나 소의 처음 난 것, 양의 처음 난 것,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전을 받으면 안 된다 — 그것들은 거룩하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라 —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로.

18 그 고기는 네 것이다 — 흔들어 드리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네 것이다.

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 —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다. 여호와 앞에서 깨지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소금 언약” — 소금은 썩지 않는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을 의미했다. 중동 전통에서 소금을 나누는 것은 영구적 우정과 신뢰의 표시였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은 —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레위인의 몫 — 십일조

20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 중에 몫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 — 나 자신이 — 네 몫이고 네 분깃이다.

2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십일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 — 그들이 회막에서 수행하는 봉사, 그 봉사의 대가로.

22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 죄책을 지고 죽지 않도록.

23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그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 너희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유업은 없을 것이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십일조 — 내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유업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유업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 고유의 영토를 받지 못했다. 다른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받을 때 —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었다. 대신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진 성읍들이 주어졌고, 온 이스라엘의 십일조가 그들의 생계였다. 땅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었다. “나 자신이 네 몫이다” — 이 선언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레위인이 드리는 십일조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 “레위인들에게 말하라 —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아 유업으로 삼을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27 너희가 드리는 것이 곡식 타작마당의 곡물처럼, 포도즙 틀의 포도주처럼 여겨질 것이다.

28 이렇게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십일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라.

29 너희가 받는 모든 예물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드려라 — 그 중에서 최선의 것, 가장 거룩한 부분을.

3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 너희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레위인들에게 그것은 타작마당의 소출처럼, 포도주 틀의 소출처럼 여겨질 것이다.

31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너희의 임금이다 — 회막에서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32 너희가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렸다. 그들은 받는 사람이었지만 — 동시에 드리는 사람이었다. 받은 것에서 다시 드리는 원칙 — 누구도 최종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수록 — 드려야 하는 의무도 함께 커졌다.



민수기 18장으로 민수기의 첫 번째 큰 단락이 마무리된다. 인구조사(1~2장)로 시작해, 레위인의 역할(3~4장), 공동체 규정(5~6장), 봉헌과 출발(7~10장), 광야의 반역과 심판(11~17장), 그리고 제사장·레위인의 분깃(18장)까지. 이 구조 전체는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한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민수기 19장 —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상한 법

1 주님이 모세와 아론(Aaron)에게 말씀하셨다.

2 “이것이 내가 명하는 율법의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흠 없고 점 없으며 멍에를 메어 본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하여라.

3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에게 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앞에서 잡으면,

4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릴 것이다.

5 그 암송아지를 그의 눈앞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를 것이다.

6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붉은 암송아지 —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불가해한 의식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한 역설이 있다. 이 의식은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 정작 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 그 의식을 행하는 자를 부정케 한다. 탈무드는 이 규례를 “규례의 왕”이라 부르며, 모세조차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다고 전한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아무도 타인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는 신학적 진실을 읽는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잿물 만들기

7 불사르고 나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8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9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보관할 것이니 부정을 씻는 물(정결수)을 위한 것이다. 이는 속죄를 위함이다.

10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시체를 만진 사람

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해진다. 셋째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도 정결해지지 않는다.

13 죽은 사람 —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결수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부정하다.

14 이것이 법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으면 — 그 천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안에 있던 자는 모두 7일 동안 부정하다.

15 뚜껑이 덮이지 않고 열려 있는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

16 들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나 자연사한 자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정결케 하는 법

17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불사른 암송아지의 재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부을 것이다.

18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릴 것이다.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자연사한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19 정결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릴 것이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으면 저녁에 정결해진다.

20 부정한데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 그는 회중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수를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정하다.

21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다.

정결수를 뿌린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다. 정결수를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22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장의 역설은 일부러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정결케 하는 것이 동시에 부정케 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죄를 다루는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상징으로 읽는다. 타인의 부정함을 처리하는 것은 — 자신도 그 오염에 노출된다. 이 규례의 “뜻”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만이 주어진 전부다.



다음 장 —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 앞에서 화를 낸다. 그 한 순간이 약속의 땅 문을 닫는다.





민수기 20장 — 반석과 분노


미리암의 죽음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Zin)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이 가데스(Kadesh)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Miriam · ㉸ 미르얌)이 죽어 장사되었다.

한 줄이다. 성경이 미리암의 죽음에 바치는 공간은 딱 한 줄이다. 그녀는 출애굽 첫날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아기 모세를 지켜본 소녀였다.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들고 노래를 이끈 여인이었다. 40년 광야의 절반을 함께 버텼다. 그리고 그렇게 갔다.





물이 없다

2 회중에게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다. 공격이 시작됐다.

3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4 어째서 주님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이끌어 오려고?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곳으로?”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으로 갔다.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반석에게 말하라

7 주님이 모세(Moses)에게 말씀하셨다.

8 “지팡이를 가져오라. 너와 형 아론이 회중을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여라.”

9 모세가 명령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들어라,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물이 쏟아졌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 어긋났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다. 모세는 쳤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것인 양. 40년의 피로가, 미리암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는 백성의 원망이 — 그 한 순간에 폭발했다. 물은 나왔다. 그러나 대가가 따랐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모세는 40년을 걸었다. 이집트에서 바로와 싸웠고, 홍해를 갈랐고, 시나이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지 — 가나안 — 를 보지 못한다. 딱 한 번의 반석 사건 때문에. 이 판단의 가혹함은 성경의 독자들을 수천 년 동안 불편하게 해왔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 자신은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다. 어떤 랍비들은 모세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말한다. 본문은 이유를 더 설명하지 않는다.

13 이곳이 므리바(Meribah) 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던 곳. 거기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





에돔이 거절하다

14 모세가 에돔(Edom) 왕에게 전령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 것이오.

15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있었소.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을 괴롭혔소.

16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변방에 있는 가데스 성에 있소.

17 부탁이오.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겠소.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소. 왕의 큰길로만 가겠소. 당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소.”

18 에돔이 답했다.

“안 된다. 네가 지나가면 칼로 막겠다.”

19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길로 가겠소. 우리나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소. 걸어서 지나가겠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소.”

20 에돔이 다시 말했다.

“안 된다.”

에돔이 많은 병사와 강한 손으로 나왔다.

21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돌아섰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다. 형제가 형제의 길을 막았다. 창세기의 오래된 갈등이 광야 길목에서 되살아났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공격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았다. 수백 년 후 이 에돔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 기뻐했고, 그 일이 오바댜서의 심판 선언이 된다.





아론의 죽음

2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Mount Hor)에 이르렀다.

23 에돔 경계 근처 호르 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므리바 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27 모세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 산에 올라갔다.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29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온 집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 울었다.

세 남매 —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장에서 둘이 간다. 미리암은 장의 첫 줄에서 사라졌다.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옷을 벗고 누웠다. 옷이 아들에게 넘어갔다. 대제사장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 그 순간이 동시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내려왔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인다. 길목에서 가나안 왕과 싸워 이기고,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놋으로 만든 뱀을 올려다보며 살아남는다. 그리고 시혼과 옥, 두 왕이 차례로 쓰러진다.





민수기 21장 — 장대 위의 놋뱀


호르마의 승리

1 네겝 지방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Arad)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2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원했다.

“만약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쳐부수겠습니다.”

3 주님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쳐부쉈다.

그 땅 이름을 호르마(Hormah)라 불렀다. ’완전한 파괴’라는 뜻이다.





불뱀

4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Red Sea) 길로 갔다. 백성의 마음이 길에서 지쳤다.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변변치 못한 음식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만나를 가리켜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 했다. 이 말이 심상치 않았다.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었다. 40년의 광야를 살려온 것이었다. 그것을 쓰레기라 부른 것이다.

6 주님이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다.

뱀들이 백성을 물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었다.

7 백성이 모세에게 왔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달라고 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8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

이 장면은 수백 년 후 예수가 직접 인용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4-15). 십자가에 달리는 것의 예표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일 이 놋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름까지 붙었다 — 느후스단(Nehushtan).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부숴버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놋뱀이었다(열왕기하 18:4).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과정 — 본문은 경고하지 않는다. 그냥 기록할 뿐이다.





광야를 통과하다

10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Oboth)에 진을 쳤다.

11 오봇을 떠나 이예아바림(Iye-abarim), 모압 앞쪽 해 돋는 편 광야에 진을 쳤다.

12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Zered) 골짜기에 진을 쳤다.

13 거기서 출발하여 아르논(Arnon) 강 건너편, 아모리인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인 사이의 경계였다.

14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됐다.

“수바의 와헤브와 아르논 골짜기들,

15 아르 성읍 근처 골짜기의 비탈들, 모압 경계에 기댄 곳.”

16 거기서 브엘(Beer)로 갔다. 그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신 우물이었다.

17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그것을 위하여 노래하라.

18 지도자들이 판 우물, 백성의 귀족들이 율법 수여자의 지팡이와 지팡이로 판 우물.”

광야에서 맛다나(Mattanah)로 갔다.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Nahaliel)로, 나할리엘에서 바못(Bamoth)으로.

20 바못에서 모압(Moab)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비스가(Pisgah) 꼭대기를 바라보는 광야 위쪽으로.





시혼을 이기다

2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Sihon)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22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왕의 큰길로만 가겠습니다.”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혼이 자기 온 백성을 모아 광야로 나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야하스(Jahaz)에 왔다.

24 이스라엘이 칼로 시혼을 쳤다.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 암몬 자손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했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강했기 때문이다.

25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들을 취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 헤스본(Heshbon)과 그 딸린 모든 마을에 살았다.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성이었다. 시혼은 전에 모압 왕과 싸워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았다.

27 그러므로 속담을 짓는 자들이 말했다.

“헤스본으로 와라, 시혼의 성읍을 세우고 건설하라.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고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왔다. 모압의 아르를 삼켰고 아르논의 높은 곳 주인들을 삼켰다.

29 모압아, 너는 화를 당했다. 그모스의 백성들아, 너희는 망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자로 내어줬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포로로 내어줬다.

30 그들의 자손은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쓰러졌다. 노바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 이르는 메데바까지.”

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살았다.





옥을 이기다

32 모세가 야셀(Jazer)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 딸린 마을들을 빼앗고 거기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냈다.

33 그들이 돌이켜 바산(Bashan) 길로 올라갔다.

바산 왕 옥(Og)이 자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Edrei)에서 싸우려 했다.

3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하여라.”

35 이스라엘이 시혼에게 한 것처럼 옥을 쳤다 —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땅을 차지했다.

시혼과 옥 — 이 두 이름은 이후 수십 번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군사 역사에서 첫 번째 대규모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옥은 특히 거인족 르바임(Rephaim)의 마지막 생존자였다고 신명기 3장이 전한다. 그의 침대 크기가 9규빗(약 4미터)이었다고. 르바임은 가나안 원주민 중 신화적 크기로 묘사되던 집단이다. 실제 거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진 전설적 종족에 대한 기억인지 — 본문은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장 —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한 남자를 찾는다. 저주를 파는 예언자 — 발람.





민수기 22장 — 당나귀가 말한 날


발락의 공포

1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모압(Moab)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2 십볼(Zippor)의 아들 발락(Balak)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서 떨었다.

4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것을 다 핥아버릴 것이다. 소가 들판의 풀을 핥아 없애듯이.”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다.

5 그가 브올(Beor)의 아들 발람(Balaam · ㉸ 발라암)에게 전령들을 보냈다. 발람은 그의 백성의 땅, 강가의 브돌(Pethor)에 있었다.

“보라,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들이 온 땅을 덮었고 내 앞에 머물렀다.

6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혹시 내가 그들을 칠 수 있을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네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발람 — 성경 밖에서도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1967년 요르단 데이르 알라(Deir Alla) 발굴에서 BC 8세기의 비문이 발견됐다. 거기에 “브올의 아들 발람”이 신들로부터 계시를 받는 예언자로 등장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묘사된 인물과 정확히 같은 이름, 같은 출신이다.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명성을 누린 예언자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7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손에 들고 떠났다.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8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시오. 내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소.”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람의 집에 머물렀다.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셨다.

“네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1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으니 오라, 내게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몰아낼 수 있을까 했습니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시오. 주님이 나에게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 모압의 지도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부름

15 발락이 다시 더 많고 더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을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 나에게 오라.

17 내가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 오라, 내게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없소.

19 그래도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 머무시오.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하여라.”





천사와 나귀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

22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 길에서 그를 막으려고 섰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종 둘이 그와 함께 있었다.

23 나귀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쳤다.

24 주님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 — 양쪽에 담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25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담에 몸을 바짝 붙였다. 발람의 발이 담에 눌렸다. 발람이 다시 쳤다.

26 주님의 천사가 더 좁은 곳으로 가서 섰다. 좌우로 비킬 길이 없었다.

27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다.

발람의 화가 터졌다. 지팡이로 나귀를 쳤다.

28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나를 세 번씩이나 때렸습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다.

“없다.”

나귀가 말한다. 발람은 놀라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간다. 이것이 이 장면의 가장 이상한 지점이다.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그는 그저 말다툼을 계속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발람의 영적 둔감함의 표현으로 읽는다. 그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 나귀조차 천사를 보는데 그는 보지 못했다. 나귀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언자가 동물보다 영적으로 둔할 수 있다는 역설이다. 베드로후서 2:16은 이 사건을 인용하며 같은 맥락으로 말한다.





천사가 나타나다

31 그때 주님이 발람의 눈을 열었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발람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3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째서 네 나귀를 세 번씩이나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것은 네 길이 내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 내 앞에서 비켰다. 만약 비키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34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눈에 나쁘게 보인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35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맞이하다

36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맞이했다 — 아르논 끝에 있는 모압 경계 성읍까지.

3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급히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요?”

38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왔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오.”

39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다. 기럇후솟(Kirjath-huzoth)에 이르렀다.

40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한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41 아침이 되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Bamoth-baal)에 올라갔다.

거기서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다.

발락은 저주를 주문한다. 그러나 그가 데려온 예언자는 이미 입에 재갈이 물려 있다. “내가 하는 말만 하여라.” 다음 장, 발람의 입이 열린다 —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진다.



다음 장 — 발람이 세 번 예언한다. 세 번 모두 저주가 아니다. 발락이 분노한다. 발람이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쥐고 있다.





민수기 23장 — 저주가 축복이 되다


첫 번째 예언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시오.”

2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3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가겠소. 혹시 주님이 나와 만나주실지. 그가 내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전하겠소.”

발람이 민둥산으로 갔다.

4 하나님이 발람에게 만나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제단 일곱 개를 쌓았고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습니다.”

5 주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여라.”

6 발람이 돌아왔다. 발락이 모압의 모든 지도자와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7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고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불렀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라’고.

8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분노하겠는가?

9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고 열방 중에 섞이지 않을 것이다.

10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도. 내가 의인으로서 죽고 내 마지막이 그들의 마지막 같기를.”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을 복 주었소!”

12 발람이 대답했다.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만 내가 말해야 하지 않겠소?”





두 번째 예언

13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오. 거기서 그들을 보면 — 그들을 다 볼 수는 없고 끝 부분만 보이는 곳에서 —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시오.”

14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Pisgah) 꼭대기 소빔(Zophim) 들판으로 데려갔다. 제단 일곱 개를 쌓고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저기서 주님을 만나겠소.”

16 주님이 발람에게 만나주셨다.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여라.”

17 발람이 발락에게 왔다. 발락이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물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8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는가?

20 보라, 내가 복을 선언하도록 받았다. 그가 복을 주셨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다.

21 야곱 중에 재앙을 발견하지 못하겠고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을 보지 못하겠다.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의 외침이 그들 중에 있다.

22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그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다.

23 야곱을 대적하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복술이 없다.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것이다.

24 보라,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들어올린다. 먹이를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다.”

25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저주하지 않아도 되니 복도 주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해야 한다고.”





세 번째 자리

2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오라, 내가 다른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소. 혹시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여서 거기서 내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오.”

28 발락이 발람을 광야를 바라보는 브올(Peor) 꼭대기로 데려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시오.”

30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발락은 세 번 시도한다.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그러나 발람의 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발람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 한다.” 그는 발락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선택이 없음을 알고 있다. 돈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의 입은 자기 것이 아니다.



다음 장 — 발람이 이제 다르게 움직인다. 점을 치지 않고 그냥 광야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열린다. 가장 강렬한 예언이 쏟아진다 —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민수기 24장 — 한 별이 야곱에게서


세 번째 예언

1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전처럼 점을 치러 가지 않고 광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 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3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자의 말,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의 말, 엎드러지면서 눈이 열리는 자의 말.

5 야곱아,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아,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6 강가의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나무들처럼, 주님이 심으신 백향목처럼,

7 물이 그 통에서 흘러나고 그 씨앗이 많은 물가에 자란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고 그의 나라가 높이 올라간다.

8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다. 그는 자기를 치는 이방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부수며 그들의 화살로 찌른다.

9 그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수사자처럼 누웠다. 누가 감히 일으키겠는가?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0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다. 손을 탁탁 쳤다.

“내가 당신을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불렀소. 그런데 당신은 세 번이나 오히려 복을 주었소.

11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당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막았소.”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령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은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고.

14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로 가겠소. 그러나 가기 전에 — 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말해드리겠소.”





마지막 예언 — 한 별이 나온다

15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자의 말,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의 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의 말, 엎드러지면서 눈이 열리는 자의 말.

17 내가 그를 본다 —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본다 — 가까이 있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고 한 홀(笏)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겠다. 그것이 모압의 이마를 치고 셋의 모든 아들들을 쳐부수겠다.

18 에돔은 소유가 되고 그의 원수들인 에돔도 소유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은 힘차게 행할 것이다.

19 야곱에게서 한 사람이 나와 다스릴 것이고 성읍에서 남은 자들을 멸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 이 구절은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 중 하나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으로 읽는다.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교에서는 2세기 반로마 혁명 지도자 시몬 바르 코크바(Simon Bar Kokhba, 132-135 AD)가 이 구절의 성취로 여겨지기도 했다. 바르 코크바는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집단)도 이 구절을 마지막 때의 메시아적 전사와 연결지었다. 이방인 예언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 수천 년에 걸쳐 그렇게 살아남았다.





마지막 예언들

20 발람이 아말렉(Amalek)을 보고 예언했다.

“아말렉은 이방 나라 중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21 겐 족속(Kenite)을 보고 예언했다.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둥지가 바위 위에 있구나.

22 그러나 겐은 사라질 것이니 언제까지 아수르(Asshur)가 너를 사로잡겠는가?”

23 발람이 다시 예언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겠는가?

24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오고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31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 이번엔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다. 그 사이에 25장의 바알브올 사건이 있다. 발람이 그 사건의 배후였다는 암시가 본문 안에 있고(31:16), 계시록 2:14도 발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인한 인물로 지목한다. 그는 저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다.



다음 장 — 발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다.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이 재앙을 멈춘다.





민수기 25장 — 비느하스의 창


바알브올 사건

1 이스라엘이 싯딤(Shittim)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백성이 모압(Moab)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초청했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Baal of Peor)에 붙었다.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랐다.

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주님 앞에 햇빛 아래 매달아라. 그래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각자 바알브올에 붙은 자기 백성을 죽여라.”





비느하스가 나서다

6 그때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

7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 · ㉸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았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천막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을 꿰뚫었다 —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그 배를.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다.

9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락 중 하나다. 그는 재판도 없이, 명령도 없이 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상한 상황에서의 예외적 행위로 본다 — 규범이 아니라 특수한 한 사건. 어떤 이들은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결단의 신학을 읽는다. 어떤 이들은 이 단락이 이후 역사에서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경고로 읽는다. 본문은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다만 결과는 — 전염병이 멈췄다.





영원한 제사장 언약

10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1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게 했다.

12 그러므로 말하여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 그는 살루(Salu)의 아들, 시므리(Zimri)였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 — 그녀는 수르(Zur)의 딸 고스비(Cozbi)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의 어느 가문의 수장이었다.





미디안과의 전쟁 예고

1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미디안을 괴롭혀라. 그들을 쳐라.

18 그들이 고스비를 통해 속임수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브올 사건 날과, 미디안 지도자의 딸, 그 전염병 날에 죽임을 당한 고스비 때문이다.”

미디안 — 이 이름이 복잡하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피신해 살았고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원수가 된다. 성경은 미디안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는다. 어느 미디안이냐에 따라 동맹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다. 31장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다음 장 — 전염병 이후 이스라엘을 다시 센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서 있다.





민수기 26장 — 새로운 세대를 세다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

1 전염병이 지난 후에 주님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 20세 이상,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Jordan) 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4 “20세 이상.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장과 26장 — 민수기의 두 인구조사가 이 책을 구조적으로 나눈다. 첫 인구조사는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였다.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직전이다. 그 사이 40년. 같은 명단이지만 사람들이 다르다.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세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 세대다.





지파별 인구

5 르우벤(Reuben) 자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 — 하녹에게서 하녹 가족, 팔루에게서 팔루 가족,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가족, 갈미에게서 갈미 가족.

6 이들이 르우벤의 각 가족이다. 합계 43,730명.

7 팔루의 아들들 중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들 중 느무엘, 다단(Dathan), 아비람(Abiram).

8 이 다단과 아비람은 — 회중의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다. 고라의 무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주님을 거슬러 다투었던 자들.

9 10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켰을 때 그 무리가 죽었다. 250명이 불에 삼켜져 경고가 됐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산 자들의 명단 안에 기록됐다. 새 세대를 세는 목록 안에 — 광야에서 심판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 기억의 방식이다.

11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12 시므온(Simeon) 자손. 가족별.

느무엘 가족, 야민 가족, 야긴 가족, 13 세라 가족, 사울 가족.

14 이것이 시므온 각 가족이다. 22,200명.

15 갓(Gad) 자손.

스본 가족, 학기 가족, 수니 가족, 16 오스니 가족, 에리 가족, 17 아롯 가족, 아렐리 가족.

18 이것이 갓 자손의 각 가족이다. 40,500명.

19 유다(Judah) 자손 —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20 유다 자손.

셀라 가족, 베레스 가족, 세라 가족.

21 베레스의 아들들 — 헤스론 가족, 하물 가족.

22 이것이 유다의 각 가족이다. 76,500명.

23 잇사갈(Issachar) 자손.

돌라 가족, 부아 가족, 24 야숩 가족, 시므론 가족.

25 이것이 잇사갈의 각 가족이다. 64,300명.

26 스불론(Zebulun) 자손.

세렛 가족, 엘론 가족, 얄르엘 가족.

27 이것이 스불론의 각 가족이다. 60,500명.

28 요셉(Joseph) 자손 —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29 므낫세(Manasseh) 자손.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 마길이 길르앗(Gilead)을 낳았다.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

30 길르앗의 아들들 — 이에셀 가족, 헬렉 가족, 31 아스리엘 가족, 세겜 가족, 32 스미다 가족, 헤벨 가족.

33 슬로브핫(Zelophehad · ㉸ 츨로프핫)은 헤벨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

34 이것이 므낫세 각 가족이다. 52,700명.

35 에브라임(Ephraim) 자손.

수델라 가족, 베겔(Becher) 가족, 다한 가족.

36 수델라의 아들들 — 에란 가족.

37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각 가족이다. 32,500명.

이것이 요셉 자손 각 가족이다.

38 베냐민(Benjamin) 자손.

벨라 가족, 아스벨 가족, 아히람 가족, 39 스부밤 가족, 후밤 가족.

40 벨라의 아들들 — 아릇과 나아만에게서. 아릇 가족, 나아만 가족.

41 이것이 베냐민 자손 각 가족이다. 45,600명.

42 단(Dan) 자손.

수함 가족. 이것이 단의 각 가족이다. 64,400명.

43 아셀(Asher) 자손.

임나 가족, 이스위 가족, 브리아 가족.

44 브리아의 아들들 — 헤벨 가족, 말기엘 가족.

45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Serah).

46 이것이 아셀 자손 각 가족이다. 53,400명.

47 납달리(Naphtali) 자손.

야셀 가족, 구니 가족, 48 예셀 가족, 실렘 가족.

49 이것이 납달리 각 가족이다. 45,400명.





총계

50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중 조사된 자들이다. 601,730명.

5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2 “이 사람들에게 이름의 수를 따라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53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줄 것이다. 각자 그 수에 따라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54 그러나 제비 뽑기로 나눌 것이다.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55 제비 뽑기로 그 기업을 나눌 것이다.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그 기업을 제비로 나눌 것이다.”





레위인 조사

57 레위인의 수.

게르손 가족, 고핫 가족, 므라리 가족.

58 레위 가족들 — 립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

고핫이 아므람(Amram)을 낳았다.

59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Jochebed).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레위의 딸이었다. 그녀가 아므람에게서 아론(Aaron)과 모세(Moses)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Miriam)을 낳았다.

60 아론에게서 나답(Nadab), 아비후(Abihu), 엘르아살, 이다말(Ithamar)이 태어났다.

61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다.

62 레위인의 조사된 자는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세지 않았다.





광야 1세대는 모두 사라졌다

63 이것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조사한 자들이다.

64 이들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Sinai)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조사할 때 센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65 주님이 그들에 대해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Jephunneh)의 아들 갈렙(Caleb)과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이 두 사람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숫자 뒤에 이 한 문장이 있다. 601,730명 — 하지만 40년 전에 셌던 사람들은 이 명단에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살아서 다시 세어지고 있다. 출발점에 있던 사람들이 목적지를 보지 못했다.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 이집트를 본 적 없는 세대, 홍해를 건너본 적 없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다.



다음 장 — 이 명단 안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앞으로 나선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민수기 27장 — 다섯 딸과 후계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서다

1 므낫세(Manasseh) 자손에게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Zelophehad · ㉸ 츨로프핫)의 딸들이 나왔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

2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섰다 —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3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거슬러 모인 고라(Korah)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4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에게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5 모세가 그들의 송사를 주님 앞에 가져갔다.

이 다섯 딸들의 이름이 두 번 나온다 — 26장에서 한 번, 27장에서 다시. 본문이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 상속법에서 딸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직접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단지 자기 몫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에서 사라지는 것에 맞섰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른 여성 상속권 인정 사례다.





하나님의 판결

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 “슬로브핫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기업을 줄 것이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넘길 것이다.

9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다.

10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다.

11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이 명하신 법적 규례다.”

다섯 딸의 소송이 법이 됐다. 이스라엘 상속법이 여기서 바뀌었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받는다 —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다. 36장에서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어진다.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다

12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Abarim)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그것을 본 뒤에 너도 네 형 아론이 돌아갔듯이 네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14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물 앞에서 그들의 눈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므리바(Meribah) 물이었다 — 가데스, 신 광야에서.

15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16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17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끌어 들이는 자를.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이 되지 않도록.”

모세가 자기 죽음보다 먼저 물은 것 — 계승자였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 백성의 안전. “목자 없는 양 같지 않도록” — 이 말이 수백 년 후 예수의 입에서도 나온다(마태복음 9:36).





여호수아 임명

18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 를 데려다가 네 손을 그에게 얹어라.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명령을 주어라.

20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를 순종할 것이다.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Urim)으로 주님 앞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 그의 명령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 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22 모세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23 그에게 손을 얹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명령을 주었다.

손을 얹는 행위 — 히브리어로 ‘스미카(semikhah)’. 권위의 전수. 이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는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지팡이는 이미 건네졌다.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고별 연설을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다. 이 손을 얹는 장면이 그 긴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다음 장 — 정기 제사의 규례. 매일, 매주, 매달,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들. 숫자와 종류가 상세하게 이어진다.





민수기 28장 — 날마다 드리는 제사


제물의 규례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내 음식, 내 화제, 내 향기로운 것을 —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드리도록 주의하라 하여라.”

3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님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

3 매일 드리는 번제 —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

4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5 십분의 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소제로.

6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영원한 번제로,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다.

7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다. 성소에서 강한 술로 주님께 전제를 드릴 것이다.

8 저녁의 어린 양 한 마리도 아침의 소제와 그 전제처럼 할 것이다 —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 규례는 수천 년 동안 성전과 회당에서 이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 실제 제사는 사라졌다. 유대교는 이 제사를 기도로 대체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구조가 여기서 왔다.





안식일 제사

9 안식일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와 십분의 이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10 이것이 안식일마다의 번제다 —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월 초 제사

11 매월 초하루에 주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12 각 수소에는 십분의 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각 숫양에는 십분의 이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13 각 어린 양에는 십분의 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이것이 번제요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다.

14 그것들의 전제는 수소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 숫양에는 삼분의 일 힌, 어린 양에는 사분의 일 힌이다. 이것이 한 해 내내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15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유월절

16 첫째 달 14일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17 그 달 15일은 절기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18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9 주님께 화제로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20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각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21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22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23 이것들을 아침의 매일 번제 외에 드릴 것이다.

24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인 음식을 드릴 것이다.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다.

25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초실절 (맥추절)

26 첫 열매의 날 — 너희가 주님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칠칠절이 되면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7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28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각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29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30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소 한 마리.

31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외에 드릴 것이다 — 흠 없는 것들과 그 전제들.

제사의 달력 — 이것은 단순한 의례 목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구조 자체다. 하루, 한 주, 한 달, 각 절기마다 정해진 리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달력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현재의 유대교 절기력과 기독교 예배력의 뼈대가 됐다.



다음 장 — 절기 규례가 계속된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한 해 중 가장 무게 있는 절기들이 이어진다.





민수기 29장 —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 일곱째 달 1일

1 일곱째 달 1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알리는 날이다.

2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

3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4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5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6 이것은 매월 초하루의 번제와 그 소제, 매일의 번제와 그 소제, 그 전제들 외에 — 규례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일곱째 달 — 현재 유대력의 티슈리(Tishri) 월, 대략 9~10월. 나팔절은 지금의 로쉬 하샤나(Rosh Hashana), 유대 새해다. 쇼파르(양각 나팔)를 부는 이 절기는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날 중 하나다.





속죄일 — 일곱째 달 10일

7 일곱째 달 10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너희 자신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8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

9 소제는 —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10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11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이것은 속죄의 속죄제와 매일의 번제 및 그 소제와 전제들 외에다.

속죄일 — 욤 키푸르(Yom Kippur). “너희 자신을 괴롭히라”는 말은 금식을 가리킨다.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다.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상세히 기록됐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 속죄일 의식의 완성으로 해석한다.





초막절 — 일곱째 달 15일

12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주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13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 화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13마리,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14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13마리 수소 각각에 십분의 삼 에바, 두 숫양 각각에 십분의 이,

15 14마리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16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외에.

17 둘째 날 — 수소 열두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18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19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전제 외에.

20 셋째 날 — 수소 열한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1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2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3 넷째 날 — 수소 열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4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5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6 다섯째 날 — 수소 아홉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7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8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9 여섯째 날 — 수소 여덟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30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1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32 일곱째 날 — 수소 일곱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33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4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소의 숫자가 13에서 7까지 날마다 하나씩 줄어든다. 7일 동안의 총합은 70마리. 후대 랍비들은 이 70마리가 이방 70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행위라는 신학이다.





여덟째 날

35 여덟째 날에 엄숙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6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 화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37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8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전제 외에.

여덟째 날 — 히브리어로 슈미니 아체렛(Shemini Atzeret). “거두어들임의 여덟째 날”이라는 뜻이다. 7일의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는 날. 오늘날 유대교에서 이날은 심하트 토라(Simchat Torah, 토라 기쁨의 날)와 함께 지켜진다. 1년 동안의 토라 읽기가 끝나고 다시 창세기 첫 장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마무리

39 이것이 너희 절기에 주님께 드릴 것들이다 —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로 드릴 것들이다.

4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 말했다.

28장과 29장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성력(聖曆) 전체가 제물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일곱 번의 절기. 이 달력은 단순한 종교 일정이 아니었다. 시간 자체를 성스럽게 구조화하는 방식이었다. 땅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 이 시간의 리듬은 살아남았다.



다음 장 — 서원에 관한 규례. 말로 한 약속의 무게와 취소 가능성.





민수기 30장 — 서원의 무게


남자의 서원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이다.

2 사람이 주님께 서원하거나 금하기로 맹세하면 — 그 말을 어기지 말 것이다.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서원(誓願) — 히브리어로 네데르(neder).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다. 금식을 하겠다, 어떤 것을 드리겠다, 어떤 것을 삼가겠다 — 이런 식의 서원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이었다. 이 장은 그 서원이 어떻게 구속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딸의 서원

3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님께 서원하거나 자기를 금한다면 —

4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맹세를 듣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맹세도 효력이 있다.

5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막으면 — 그 서원과 맹세는 효력이 없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의 서원

6 그녀가 서원이나 경솔한 맹세를 하고 남편에게 시집간다면 —

7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맹세도 효력이 있다.

8 남편이 듣는 날 막으면 — 그 서원과 맹세는 효력이 없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9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과 맹세는 — 그녀에게 효력이 있다.

10 남편의 집에 있을 때 서원하거나 맹세로 자기를 금했다면 —

11 남편이 듣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12 남편이 듣는 날 완전히 무효로 하면 —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13 남편이 그것을 확인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14 남편이 듣고 잠잠하면 — 그는 그 모든 서원을 확인한 것이다.

15 들은 날 잠잠하다가 나중에 무효로 하면 — 그가 그녀의 죄를 짊어진다.

16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 — 아버지 집에서 어릴 때에 관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다.

이 장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딸과 아내의 서원이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규례 안에도 한 가지가 있다 — 남자가 서원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15절). 무책임한 취소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무도 서원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이 모든 경우에 관통한다.



다음 장 — 미디안을 친다. 발람이 다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1장 — 미디안 전쟁


전쟁 명령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너는 네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 너희 중에서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 주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려고.”

4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12,000명을 전쟁에 보냈다.

5 이스라엘 천 명씩이 — 지파마다 12,000명이 전쟁에 무장하여 나갔다.

6 모세가 지파마다 천 명씩 전쟁에 보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와 함께 — 그의 손에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려서.





전쟁의 결과

7 그들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8 죽인 자들 중에 미디안의 다섯 왕이 있었다 — 에위(Evi), 레겜(Rekem), 수르(Zur), 후르(Hur), 레바(Reba). 이렇게 다섯 명.

그리고 브올(Beor)의 아들 발람(Balaam)도 칼로 죽였다.

발람이 여기서 죽는다. 24장에서 발락에게 저주를 거절하고 돌아갔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미디안 전쟁에서 죽는가? 31:16이 답을 준다 — 발람이 조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 사건에서 주님 앞에 배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을 가르쳤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것이 발람의 아이디어였다는 암시다. 그의 최후는 전쟁터에서다.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다. 미디안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다.

10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모든 진영을 불태웠다.

11 빼앗은 것 — 사람이든 짐승이든 — 모든 노획물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12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가져왔다 —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모세의 분노

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맞이하러 나갔다.

14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 지도자들 —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15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 바로 이들이 브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배신하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회중에 전염병이 왔다.

17 이제 아이들 중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다 죽여라.

18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아이는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라.”

이 단락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불편한 구절 중 하나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이 명령을 오늘의 도덕 기준으로 그대로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대 전쟁의 논리와 오늘의 인권 기준 사이의 간격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성경은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이 본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독자와 신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획물 분배

19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람을 죽인 자와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모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20 모든 옷과 가죽 제품과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 그릇을 다 정결하게 하여라.

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법적 규례다.

22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

23 불에 견디는 모든 것은 불로 통과시켜 정결하게 하여라. 또한 정결수로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통과시켜라.

24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라. 그러면 정결해진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25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조상 집 지도자들이 — 잡은 것들의 수를 세어라 — 사람이든 짐승이든.

27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과 온 회중 사이에 반반씩 나누어라.

28 전쟁에 나간 전사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주님께 드릴 것이다 — 사람, 소, 나귀, 양 500마리 중 하나씩.

29 그것을 전사들의 절반에서 가져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라.

30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는 — 사람, 소, 나귀, 양 50마리 중 하나씩 가져다 주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32 전사들이 빼앗은 것 외에 남은 노획물 — 양 675,000마리,

33 소 72,000마리,

34 나귀 61,000마리,

35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32,000명.





지도자들의 봉헌

48 군대 지도자들 —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왔다.

49 “당신의 종들이 우리 손에 있는 전사들의 수를 조사했더니 한 명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50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 제품들 — 팔찌, 팔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 —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5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모든 세공된 금을 받았다.

52 모든 금 —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의 합계는 16,750세겔이었다.

53 전사들은 각자를 위해 빼앗았다.

54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갔다 —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기념이 되도록.

전사들이 전멸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금을 드렸다. 전쟁 자체가 이 장의 주제지만 — 장의 마지막은 생존에 대한 감사로 끝난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다음 장 —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이 요단 동편에 눌러앉겠다고 청원한다. 모세가 분노한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락한다.





민수기 32장 —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청원

1 르우벤(Reuben) 자손과 갓(Gad) 자손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다.

그들이 야셀(Jazer) 땅과 길르앗(Gilead) 땅을 보니 —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었다.

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다.

3 “아다롯(Ataroth), 디본(Dibon), 야셀, 니므라(Nimrah), 헤스본(Heshbon), 엘르알레(Elealeh), 스밤(Sebam), 느보(Nebo), 브온(Beon) —

4 주님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친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습니다.”

5 “우리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를 요단 강을 건너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분노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는 거냐?

7 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꺾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8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했다.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꺾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10 그날 주님이 분노하여 맹세하셨다.

11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중 20세 이상 된 자들은 —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예외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13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다. 주님의 눈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14 보라, 너희는 죄 많은 사람들의 자손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15 너희가 그를 떠나면 그가 이 백성을 또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가 온 이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조건부 합의

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우리는 이 곳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우리는 빨리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갈 것입니다 —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여기 성읍들에 안전하게 살다가

18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9 우리는 요단 강 건너편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요단 이쪽 동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20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한다면 — 주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21 무장한 자가 다 주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22 주님 앞에서 그 땅이 복종하게 되어 그 후에 돌아온다면 — 너희는 주님과 이스라엘 앞에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이 주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3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24 너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고 양 떼를 위해 우리를 지어라. 네 입에서 나온 것을 행하라.”





지파들의 정착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26 우리 아이들, 아내들, 가축,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성읍들에 있겠습니다.

27 당신의 종들은 다 — 주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건너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28 모세가 그들에 관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조상들의 지도자들에게 명했다.

29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자 전쟁에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주님 앞에서 건너가면 — 그 땅이 복종하게 되거든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주어라.

30 그들이 건너가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 너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야 할 것이다.”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다.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32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소유는 요단 이쪽 동편에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절반 지파

33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Manasseh)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 —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

34 갓 자손이 디본, 아다롯, 아로엘을 지었다.

35 아드롯소반, 야셀, 욕브하,

36 벧니므라, 벧하란 — 견고한 성읍들과 양 우리들을.

37 르우벤 자손이 헤스본, 엘르알레, 기럇다임을 지었다.

38 느보, 바알므온 — 그 이름을 바꾸고 — 과 십마를. 그들이 지은 성읍들의 이름을 바꿔 불렀다.

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 그가 거기 살았다.

41 므낫세의 아들 야일(Jair)이 나아가 그들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하봇야일(Havvoth-jair)이라 불렀다.

42 노바(Nobah)가 나아가 그낫(Kenath)과 그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다.

세 지파 —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함께 싸우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다.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이 약속이 지켜진다 — 그들은 실제로 서쪽 전투에 참여하고 돌아온다. 그때 쌓은 제단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음 장 — 40년 광야 여정의 회고. 이집트에서 모압 평지까지 42개 야영지 명단이 펼쳐진다.





민수기 33장 — 42개 야영지


여정을 기록하다

1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무리를 지어 나간 여정이다.

2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의 출발지들을 기록했다.

42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42번 진을 치고 이동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지명 열거가 아니다. 40년의 압축이다. 어떤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다 —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반란이 있었고, 거기서 물이 없었다. 이름만 남았지만 그 이름들이 기억을 붙잡는다.





이집트에서 출발

3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Rameses)에서 출발했다.

유월절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나갔다.

4 이집트인들은 주님이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다. 주님이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이다.

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숙곳(Succoth)에 진을 쳤다.

6 숙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Etham)에 진을 쳤다.

7 에담에서 출발하여 비하히롯(Pi-hahiroth)으로 돌아갔다 — 바알스본 맞은편. 막돌(Migdol) 앞에 진을 쳤다.

8 비하히롯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넜다 — 광야로. 에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 마라(Marah)에 진을 쳤다.

9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Elim)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물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거기에 진을 쳤다.

10 엘림에서 출발하여 홍해(Red Sea)가에 진을 쳤다.

11 홍해를 출발하여 신(Sin) 광야에 진을 쳤다.

12 신 광야에서 출발하여 돕가(Dophkah)에 진을 쳤다.

13 돕가에서 출발하여 알루스(Alush)에 진을 쳤다.

14 알루스에서 출발하여 르비딤(Rephidim)에 진을 쳤다 —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15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Sinai) 광야에 진을 쳤다.

16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기브롯핫다아와(Kibroth-hattaavah)에 진을 쳤다.

기브롯핫다아와 —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었던 곳. 메추라기가 왔다. 그리고 고기를 탐하던 자들이 죽었다(민수기 11장). 이름이 그날의 사건을 담고 있다.

17 기브롯핫다아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롯(Hazeroth)에 진을 쳤다.

18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릿마(Rithmah)에 진을 쳤다.

19 릿마에서 출발하여 림몬베레스(Rimmon-perez)에 진을 쳤다.

20 림몬베레스에서 출발하여 립나(Libnah)에 진을 쳤다.

21 립나에서 출발하여 릿사(Rissah)에 진을 쳤다.

22 릿사에서 출발하여 그헬라다(Kehelathah)에 진을 쳤다.

23 그헬라다에서 출발하여 세벨 산(Mount Shepher)에 진을 쳤다.

24 세벨 산에서 출발하여 하라다(Haradah)에 진을 쳤다.

25 하라다에서 출발하여 막헬롯(Makheloth)에 진을 쳤다.

26 막헬롯에서 출발하여 다핫(Tahath)에 진을 쳤다.

27 다핫에서 출발하여 데라(Terah)에 진을 쳤다.

28 데라에서 출발하여 밋가(Mithkah)에 진을 쳤다.

29 밋가에서 출발하여 하스모나(Hashmonah)에 진을 쳤다.

30 하스모나에서 출발하여 모세롯(Moseroth)에 진을 쳤다.

31 모세롯에서 출발하여 브네야아간(Bene-jaakan)에 진을 쳤다.

32 브네야아간에서 출발하여 홀학깃갓(Hor-haggidgad)에 진을 쳤다.

33 홀학깃갓에서 출발하여 욧바다(Jotbathah)에 진을 쳤다.

34 욧바다에서 출발하여 아브로나(Abronah)에 진을 쳤다.

35 아브로나에서 출발하여 에시온게벨(Ezion-geber)에 진을 쳤다.

36 에시온게벨에서 출발하여 신(Zin) 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다.

37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에돔 경계 끝 호르 산(Mount Hor)에 진을 쳤다.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다

38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다.

40 가나안 땅 네겝에 살던 아랏 왕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들었다.





호르 산에서 모압까지

41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살모나(Zalmonah)에 진을 쳤다.

42 살모나에서 출발하여 부논(Punon)에 진을 쳤다.

43 부논에서 출발하여 오봇(Oboth)에 진을 쳤다.

44 오봇에서 출발하여 모압 경계 이예아바림(Iye-abarim)에 진을 쳤다.

45 이예아바림에서 출발하여 디본갓(Dibon-gad)에 진을 쳤다.

46 디본갓에서 출발하여 알몬디블라다임(Almon-diblathaim)에 진을 쳤다.

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출발하여 느보(Nebo) 앞 아바림(Abarim) 산들에 진을 쳤다.

48 아바림 산들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Moab) 평지에 진을 쳤다.

49 그들이 요단 강가 벧여시못에서 아벨싯딤까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42번.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목록은 부모와 조부모의 이야기다. 어떤 이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이름은 지금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다. 고고학적으로 위치가 확인된 야영지는 절반도 안 된다. 다만 이 긴 목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서 함께 계셨다.





가나안 입성 명령

50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들의 모든 조각된 돌들을 부수고 모든 주물 형상들을 부수고 모든 산당을 허물어라.

53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54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을 따라 제비 뽑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어라. 각자 제비 뽑은 곳이 그의 것이 된다. 조상 지파들을 따라 기업을 받아라.

55 그러나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56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하려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42개 야영지 목록이 끝나고 바로 이 경고가 이어진다. 여정의 회고가 도착점에서의 명령으로 전환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이 경고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긴장감을 미리 요약한다 — 이스라엘이 이것을 얼마나 완수했는가, 완수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다음 장 — 가나안의 경계가 그려진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인지.





민수기 34장 — 가나안의 경계


경계를 그리다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 이것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돌아갈 땅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 그 경계들이다.





남쪽 경계

3 남쪽은 신(Zin) 광야에서 시작하여 에돔(Edom) 경계를 끼고.

남쪽 끝 경계는 사해(Salt Sea) 동쪽 끝에서.

4 그 경계는 아그랍빔(Scorpion Pass) 고개 남쪽을 돌아 신(Zin)을 지나고, 남쪽에서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로 올라간다. 하살아달(Hazar-addar)을 지나 아스몬(Azmon)에 이른다.

5 아스몬에서 이집트 시내(Brook of Egypt)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Mediterranean Sea)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

6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북쪽 경계

7 북쪽 경계 — 지중해에서 호르 산(Mount Hor)까지.

8 호르 산에서 하맛(Hamath) 어귀로, 경계가 스닷(Zedad)에 이른다.

9 그 경계가 시브론(Ziphron)으로 나아가 하살에난(Hazar-enan)에서 끝난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

10 동쪽 경계 — 하살에난에서 스밤(Shepham)까지.

11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Riblah) 아래쪽 아인(Ain) 동편으로 내려간다. 경계가 내려가 긴네렛(Chinnereth, 갈릴리 호수) 동쪽 기슭에 이른다.

12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Salt Sea)에서 끝난다.’”

이것이 그 사면 경계로 둘러싸인 너희 땅이다.

여기 그려진 경계 —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 신 광야까지, 지중해에서 요단 강 동편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기로 된 땅의 이상적 경계다. 다윗-솔로몬 시대에 가장 근접하게 실현됐다고 학자들은 본다.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리적 맥락에서 이 경계가 끊임없이 소환된다. 성경의 경계선이 현대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정치적 주장에 사용되는 역사는 길다.





분배 책임자들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을 땅이다 — 아홉 지파 반에게. 주님이 그것을 주도록 명하셨다.

14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는 이미 조상들의 집안에 따라 기업을 받았다. 므낫세 지파 절반도 기업을 받았다.

15 두 지파 반은 요단 여리고 맞은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

1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자들의 이름이다.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18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세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19 이름들.

유다 지파에서 — 여분네의 아들 갈렙(Caleb).

20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 —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Shemuel).

21 베냐민 지파에서 —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Elidad).

22 단 자손 지파에서 — 지도자 욕글리의 아들 북기(Bukki).

23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 — 에봇의 아들 한니엘(Hanniel).

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 — 십단의 아들 그므엘(Kemuel).

25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 —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Elizaphan).

26 잇사갈 자손 지파에서 — 앗산의 아들 발디엘(Paltiel).

27 아셀 자손 지파에서 —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Ahihud).

28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 —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Pedahel).”

29 이들이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신 자들이다.

이름들의 목록. 분배를 담당할 지도자들 —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총괄한다. 갈렙은 두 번 나온다 — 1세대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하나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분배 책임자로. 그는 가나안을 보기 위해 살아남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



다음 장 — 레위인이 받는 성읍 48개. 그리고 도피성 6곳.





민수기 35장 — 도피성 여섯 곳


레위인의 성읍

1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살 성읍들을 줄 것이다. 성읍들 주변 목초지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3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곳이 되고,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4 성읍 주변 목초지는 성벽에서 1,000규빗 밖까지다.

5 성읍 밖을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 — 성읍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성읍 목초지가 될 것이다.

6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 여섯 개는 도피성이다.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줄 것이다. 그 외에 42개 성읍을 줄 것이다.

7 모두 48개 성읍 — 목초지와 함께.

8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주는 성읍들 —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이,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각자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중 몇 개를 줄 것이다.”





도피성

9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골라라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12 그 성읍들이 복수자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 그가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도록.

13 줄 성읍들은 여섯 개 도피성이다.

14 요단 동편에 세 성읍,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줄 것이다.

15 이 여섯 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분

16 “쇠붙이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7 손에 든 돌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8 손에 든 나무 기구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9 피의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 만나는 때에 그를 죽일 것이다.

20 미워서 밀었거나, 노려보고 던져서 죽게 했거나,

21 원한으로 손으로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복수자가 살인자를 만날 때 죽일 것이다.

22 그러나 갑자기 적의 없이 밀었거나, 어떤 기구든 노리지 않고 던졌거나,

23 해칠 의도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던져 죽게 했다면 —

24 회중이 친 자와 피의 복수자 사이를 판결할 것이다 — 이 규례에 따라.

25 회중이 살인자를 피의 복수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를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 것이다.

26 살인자가 도피한 성읍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27 피의 복수자가 그 경계 밖에서 그를 죽였다면 — 피의 복수자에게 피 값의 죄가 없다.

28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살인자는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 — 성경의 가장 이른 법적 보호 개념 중 하나다.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했다. 의도 없이 죽인 자도 피의 복수라는 관습의 희생이 될 수 있었다 — 도피성 제도가 그것을 막았다.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복수자가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현대 법체계의 ‘피의자 보호’ 개념의 고대적 형태다. 재판 없이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이 여기 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독특하다.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역할을 한다고 해석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다른 관습 — 왕이나 제사장의 죽음이 구속 효과를 가지는 — 과 연결된다고 본다.





재판의 원칙

29 이것이 너희 모든 거주지에서 대대로 법적 규례가 될 것이다.

30 사람을 죽인 자는 — 증인들의 말에 따라 살인자로 죽일 것이다. 증인 한 명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31 살인자의 목숨을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32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를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33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가 땅을 더럽힌다.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외에는 그 땅을 위해 속죄할 수 없다.

34 너희가 살 그 땅, 내가 그 가운데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증인 한 명으로는 죽이지 못한다.” 이 원칙은 나중에 신명기 17:6에도 반복되고, 유대교 재판법의 핵심이 된다. 두 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16과 고린도후서 13:1에서도 인용된다. 성경의 법적 언어가 서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 한 원칙이 잘 보여준다.



다음 장 — 마지막 장.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민수기가 닫힌다.





민수기 36장 — 땅은 지파 안에서


새로운 문제

1 요셉 자손의 지파들 중 므낫세(Manasseh)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조상 집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집 지도자인 고관들 앞에 왔다.

2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우리 주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주님의 명을 받아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3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면 —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줄어들어 그들이 시집 간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제비 뽑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그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오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이 시집 간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는 줄어들 것입니다.”

27장에서 해결된 문제가 다시 돌아왔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업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 각 지파의 땅이 대대로 지파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딸들의 기업을 인정한 새 법이 충돌한다. 새로운 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법의 발전 과정이 그대로 보인다.





주님의 해결

5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

“요셉 자손 지파가 말하는 것이 옳다.

6 이것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눈에 좋은 자들에게 시집 가라. 다만 자기 조상 지파 집안에서만 시집 가라.

7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가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 가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조상들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9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각자 자기 기업을 지켜야 한다.’”





딸들의 결혼

10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11 말라(Mahlah), 디르사(Tirz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노아(Noah) —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갔다.

12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집안에서 시집 가서 — 그 기업이 그들의 아버지 지파 집안 안에 남았다.

13 이것이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이다.





민수기의 마지막

민수기가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로 끝난다.

27장에서 이 다섯 딸들이 회막 문 앞에 나왔다. 모세 앞에, 제사장 앞에, 온 회중 앞에. 그리고 물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책이 끝나는 자리에서 — 이 딸들이 다시 나온다. 새 법이 만든 새 문제. 또 다른 조정. 또 다른 결정.

이 책이 여성 상속권 이야기로 시작하고 여성 상속권 이야기로 끝나는 것 — 우연이 아닐 것이다. 민수기는 광야 세대의 전쟁과 반란과 인구조사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이 다섯 여인의 이름이 두 번 나오고, 두 번 모두 법이 바뀐다.

이름들이 기억됐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민수기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다. 강 건너편이 가나안이다. 모세는 더 건너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 책 —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말들. 40년을 되돌아보는 고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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